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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 협상을 타결하였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주요 국가는 중국, 일본, 브라질, 러

시아, 터키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 및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3국간의 FTA가 타결되면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일부 국가

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추진하게 될 FTA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

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터키를 대상으로 FTA 협상 사

례를 분석하였다. FTA 추진 대상국의 FTA 협상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상

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 전략수립은 물론 우리나라의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 전략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FTA 협상에 있어서 상대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사례는 협상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터키의 기존 FTA 협상에서의 상품양허 유형, 농식품부문 민

감품목 현황, 민감품목의 양허유형 분석, 관세쿼터(TRQ), 농산물 긴급관세

(ASG), 관세 이외 분야(원산지, 지적재산권, 동식물 검역, 기술규정 및 표

준 등 통관 관련 제도) 등을 농산물 및 농업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터키가 체결한 이집트, 모로코, EU 등과의 FTA 사례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그동안 발간된 사례연구에 비해 농업분야에 초점을 

맞춰 관세양허 뿐만 아니라 원산지, 동식물 검역, 농업협력, 지적재산권 등 

FTA 협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로 볼 수 있다. 아무쪼록 이 보

고서가 한･터키 FTA 전략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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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 중요한 터키를 선정하여 터키가 체결한 주요 FTA 사례를 분석하

였다. 터키가 EU, 이집트, 모로코 등과 맺은 FTA 사례를 분석하였다.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전문, 본문(장), 부속서, 부록, 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 분야는 내국민 대우, 관세양허(무역구제, 관세쿼

터, 관세환급 등 포함), 원산지 규정, 수량 제한(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등), 

비관세장벽, 기술 및 표준, 동식물 위생, 불공정 무역관행, 특정 품목에 대

한 규율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상품무역 이외의 분야로 서비스, 투

자, 경제협력,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포함), 정부조달, 환경, 노동, 전자상

거래 등 협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가 선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FTA 협정문 가운데 농업 또는 농산물과 관련이 있는 내용

으로 한정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농업관련 주요 분야는 농산물에 대한 관

세양허 이외에 원산지, 동식물 위생, 내국민 대우, 수량 제한(수입 및 수출 

제한 등), 농업협력, 정부조달, 수출보조 등이다.

2. 관세양허 분야

  터키가 이집트나 모로코와 맺은 FTA에서는 상호 관심 교역 농산물을 정

해서 양허 품목범위를 한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관세 감축률을 

협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할당 관세형태로 운영하기 위해 일정한 쿼터

량을 정한 후 그 물량 이내로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만 관세 감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터키의 주요 수출관심 품목은 개암, 무화과, 체리, 말린 살구, 

콩기름, 해바라기기름, 옥수수기름, 마가린 등이다. 그 밖의 품목에서도 양측

은 일정 물량을 정하여 관세를 부분 철폐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 부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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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탕과자, 초콜릿, 파스타, 제과류, 오이, 과일 및 식용식물류, 과일주스, 

이스트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15%나 50%를 감축하는 식이다.

  터키는 모로코와의 FTA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양허하였다. 양국은 비

교적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다. 터

키의 관심품목 중 모로코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은 14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모로코산 관심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정률의 실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하고, 쿼터량도 소폭으로 설정

하고 있다. 

  터키·EU 관세동맹은 좀 더 전향적으로 농산물을 개방하고 있다. EU는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양허표에 기재한 품목 이외의 품목은 관세를 철폐하

는 것으로 간주하는 네가티브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양허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터키는 EU로부터 관세 완전 철폐를 약속받았다. 다

만 감자, 양파, 콩 등 일부 민감품목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연중 일정 

기간 동안에만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냉동딸기, 냉동나무딸기, 냉동과

일, 조제 토마토 등은 쿼터량을 할당하여 쿼터물량 내에서 관세를 철폐하

였다. 양고기 및 염소고기, 터키 고기 및 내장, 카쉬카발 치즈, 냉동과일, 

잼, 젤리 등은 일정한 물량의 쿼터량의 범위 내에서 종량세를 면제하였다. 

터키의 최대 관심품목인 헤즐넛은 관세 3%, 무화과는 관세 철폐, 올리브유

는 5~10% 종량세 감축이었다. 

  터키는 대부분의 양허품목에 일정한 쿼터를 정한 후 쿼터 내 무과세로 

양허하였다. 다만 민감품목인 동물류, 고기류, 차(tea), 식물기름류, 사탕수

수, 원당 등에는 쿼터내 관세부분 감축으로 양허하였다. 터키는 EU와의 관

세동맹에서 개방품목을 늘리고, 대부분 품목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전향

적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분 감축하

거나 관세 상한선 설정, 또는 계절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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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은 FTA 협상에서 이루어진 시장개방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야이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완전생산물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생산물이  

아닌 경우 즉, 역외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를 인

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기준이다. 농산물은 완전생산물 기

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분석 대상 FTA에서 완전생산물 기준의 경우 

식물에 있어서 ‘재배와 수확’이 이루어진 경우와 ‘수확’만 이루어진 경우 

등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산동물은 ‘출생과 사육’이 이루어진 경

우 완전생산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류 

등 축산물에 있어서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규정

과 ‘사육된’ 동물에서 얻어진 것이라는 규정이 혼재하고 있다. 터키는 사육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은 국가별, 품목별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분야가 신선농산물에 비해 HS 4단위 또

는 6단위 기준 적용 비율이 높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터키의 미소허용 기준

은 10%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누적과 원산지 불인정 공정은 대부분의 협정이 공통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은 양자 간의 협상에서는 양자누적이, 회원

국이 다수인 국가 또는 지역 간의 협정에서는 교차누적이 일반적으로 인정

되고 있다. 터키가 이집트, 모로코, EU와 체결한 FTA와 관세동맹에는 모

두 교차누적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원산지 불인정 공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이 반영되는 일반적인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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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식물 검역 등 기타 분야

  터키는 FTA 협정에서 동식물 위생분야는 WTO SPS 규정의 권리와 의

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시장개방의 확

대에 따라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또한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점차 중요시 되고 있다. 분석 대상 FTA 사례에

서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는 일부 국가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지리적 표

시 상품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터키는 FTA 협정에 지리적 표

시 품목을 규정하지 않았다.

  수출보조 또는 수출세 등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WTO 농업협정 수

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협력은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터키는 농업협력을 협정에서 별도

로 다루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 상품분야의 내국민 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

며, WTO 제3조가 정한 내국민 대우 원칙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로

부터의 수입 상품에 대해 자국산과 같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은 WTO 협상에서도 일부 회원국들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

다. FTA 협상에서도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

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터키의 경우 정부조달 분야를 협정에 포함시

키고 있다. 

5. 시사점

  터키와의 FTA 협상시 농업의 민감성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터키의 주요 관심품목인 헤

이즐넛과 개암나무 열매, 무화과와 체리, 말린 살구, 레몬 등 과일류와 대

두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및 마가린 등 식물성 유지류는 물론 우리나라

가 수입해야 할 품목들에 대해 TRQ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양허 전략을 검

토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무역협상에서 대화와 상호협의를 매우 중시하고 



vii

있다. EU와의 일반적인 세이프가드 외에 민감품목인 헤이즐넛과 개암나무

열매, 레몬과 조제 토마토 등에 관한 별도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면서 문

제 발생시 자동적인 발동 요건 대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협의에 따

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 양국간 농업 

현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한적 양허’ 또는 ‘낮은 수준의 FTA'로 시작하여 점차 

양허 수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원산지 기준에서는 재배되고 수확된 경우에 원

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채택되어 있다. 농산물 순수입국 입장에

서는 ‘수확된 것’보다 강화된 개념의 ‘재배되고 수확된’의 개념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산동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 경우만 원산

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육류, 유제품 등 축산물의 경우에는 ‘당사

국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또는 ‘출생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의 상품’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는 출생 및 사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와 사육에 국한하는 경우로 협

정을 체결하였으나 출생 및 사육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방향으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은 HS 2단위 변경을 기본으로 하는 

NAFTA 방식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번

변경 기준은 HS 2단위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일부 가공식품 등 수입 농산

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4단위나 6단위

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미소허용 기준의 농산물에 대한 적용 배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체

결한 FTA에서 배제된 경우가 있으나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일부만 배제되

었고 EU와의 협상에서는 배제되지 않았다. 농산물에 대하여는 미소허용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하여 시장개방의 충격을 완화할 필

요가 있다. 

  SPS 협정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같이 WTO SPS 규

정준수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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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SPS 문제는 실무위원회 등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온 기존 전

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조달 협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에 유리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상품

목 제한, 높은 수준의 조달계약 기준액의 하한선 설정, 엄격한 원산지 규정

의 적용 등이 요구된다.

  학교급식의 증가, 지역 농산물 소비운동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일부 농

산물 거래에 대하여는 내국민 대우의 예외 조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대상국의 성격에 따라 농촌발전, 농업기술, 농업정책 등 상호 보완적

인 분야를 결정하여 시장개방 효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밖에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의 특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지리적 표시 대상으로 지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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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gotiation Strategies of FTA Counterpart Countries: Turkey

     Korea already finished FTA negotiations with 45 countries including 
the U.S., EU, ASEAN and India. Korea also try to make a conclusion in 
some other FTA negotiations with Canada, Mexico, Colombia, Australia, 
New Zealand, and Turkey. Therefor remaining major economies scheduled 
to negotiate will be China, Japan, Russia, and Brazil. In the short run FTA 
negotiations with China and Japan will be started or resumed. FTA nego-
tiations with Turkey started from 2010.
     Some country's outcome of FTA negotiations may affect to following 
negotiations and it is important to analyse negotiation partners' previous 
cases. Major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urkey's outcome of 
previous FTA and provide information for Korea․Turkey negotiations.
     Turkey tends to take a request offer formula. Turkey's interests are 
focused on hazel nuts, figs, cherry, dried apricots, soybean oil, sunflower 
oil, and corn oil. Major concerns are also given to confectionary, choc-
olates, pasta, bakery, cucumber, fruits, and fruit juice. Tariffs are reduced 
partially, e.g. 15 percent or 50 percent, within the agreed quantity of 
imports. Turkey․Morocco FTA represents a low level of market opening 
for Turkey. Turkey provides small TRQ for limited items to Morocco and 
keeps applied tariff rates for major commodities instead of tariff 
elimination. Turkey expanded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to the EU. 
Tariffs are eliminated for most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except for some 
sensitive items. Partial reduction of tariffs instead of elimination, tariff ceil-
ing or seasonal tariff systems are introduced for sensitive commodities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on the agricultural sector.
     Rules of origin are key factors to achieve preferential trade agree-
ments such as FTAs. Qualifications of originating goods can be divided in-
to two categories; one is wholly obtained and the other is not wholly 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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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ned, i.e. goods produced with imported materials. Turkey accepts vegeta-
ble goods as wholly obtained when harvested in one country. For animal 
and animal products, born and raised criterion is accepted. Changes in tar-
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solely or together with value added 
criterion. De minimis of 10 percent and diagonal cumulation are accepted 
in Turkey's FTA.
     Korea needs to maximize exceptions of market opening for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negotiation with Turkey. Various supple-
mentary measures against possible negative impacts from coming FTA ne-
gotiations need to be introduced in the agreements. Cooperation programs 
in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one of FTA pol-
icy strategies.
     Korea needs to keep a strict rules of origin for fresh agricultural 
products. Standards of planted and harvest for vegetable products and born 
and raised for animal products are strongly requested to be maintained as 
Korea's position. For the changes in tariff classification, HS 2 digit level 
will be better to protect fresh products while HS 4 to 6 digit level can be 
positively considered for processed food. Exceptions of de minimis applica-
tion need to be introduced for agricultural products. Due restrictions on 
non tariff measures including embargo and subsidies also need to be in-
cluded in FTA. Special treatments for agricultural products are requested 
in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Researchers: Won-Mog Choi, Sei-Kyun Choi, Dae-Hee Chung
Research period:
E-mail: wmchoi@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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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장

1. 터키 경제현황

  우리와의 FTA체결 대상국인 터키는 한･EU FTA가 금년 10월 6일에 서

명되고 내년 7월 1일을 기해 잠정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가치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향후 터키가 EU에 가입하게 되면, 터키시장이 우리경

제에 주는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터키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시장 확

보뿐만 아니라, 대 터키 직접투자를 통해 EU시장 및 중동 등 주변시장으

로 진출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터키는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1), 흑해 경제협력기구(BSEC2) 등 주변 지역경

제협력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아시아, 유럽, 중동 및 아

1 1964년 터키, 이란 및 파키스탄에 의해 출범된 ‘지역협력개발기구’(Reg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RCD)는 1984년 회교권 ‘경제협력기구’(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로 개명된 후, 1992년에는 회원국이 10개국(터

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젠,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확대되었다. 
2
 터키는 흑해 연안국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결성된 흑해경제협력

기구(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BSEC는 12개국(터키, 그루지야, 그리스,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불

가리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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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이들 지역을 진출하기 위한 교두

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장이다. 터키가 EU 가입협상을 개시한 2004

년부터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터키로의 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은 이

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또한, 터키 경제는 최근 세계 금융위기를 잘 극

복한 국가로 평가되어 국제 신뢰도도 향상되었다. 

  터키 정부가 산업발전정책을 보호무역주의에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한 

1980년대부터 터키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그러다가 터키가 EU 가입협상을 시작한 2004년을 전후하여 FDI 유입

실적이 급증하여 2004년 28억 8,300만 달러, 2005년 98억 4,000만 달러, 

2006년 202억 달러 등으로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200억 달러 내외의 직

접투자가 유입되고 있다.3 

  이와 같은 투자 유입의 급증은 EU 가입추진, 경제성장 지속,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터키 내 투자환경이 급속히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상대적으로 저렴

한 인건비,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터키는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및 네

덜란드를 비롯한 EU 회원국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

터 EU 확대에 대비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터키로 

대거 이전하였다.4  

2. 한･터키 FTA 추진현황 및 의의

  우리나라와 터키의 FTA 체결을 위해, 양측은 2008년 공동연구를 개시

3
 조양현, 한･터키 FTA 협상과 양국간 경제교류 방향(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2010년 4월), p. 9.
4 Ibid.



서 론 3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

경제성장률
후생변화
(백만불)

경제성장률
(%)

후생변화
(백만불)

0.01 161.71 0.03 278.45

하였고, 2009년 5월에 연구를 완료하였다. 한국(KIEP)과 터키(대외무역청)

의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 양국간의 FTA가 상호 이익 증

진 및 협력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한･터키 FTA

가 발효되면, 한국의 GDP는 0.01~0.03%, 후생수준은 1억 6,000만~2억 

8,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5 

표 1-1.  한･터키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시경제 효과6

  한국과 터키의 교역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

세를 보여 왔다. 한국의 대 터키 수출은 자동차부문의 비중(20% 이상)이 

높은 반면에 대 터키 수입은 석유제품의 비중이 높고 최근 자동차부품, 계

측제어분석기, 곡실류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양국간 투자는 제조업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그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한국은 터

키 시장의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터키는 한국 시장의 

농림수산제품 부문에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월 19일 앙카라에서 개최된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에서 양국 정

부는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양측은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및 여타 규범분야를 망라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키로 합의하

였고, 2010년 4월 26～30일간 제1차 FTA협상을 개최한 이래 2010년 7월 

19～23일간 제2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5
 KIEP, 한･터키 FTA 협상 개시와 의의 <http://www.fta.go.kr/new/ ftakorea/psd_ 

read.asp>
6 KIEP, 한･터키 FTA 추진 필요성과 분야별 고려사항(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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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08.06 한･터키 FTA 공동연구 개시 

 o 2008.09.25 한･터키 FTA 제1차 공동연구 회의(서울) 

 o 2009.03.26 한･터키 FTA 제2차 공동연구 회의(앙카라) 

 o 2009.05 한･터키 FTA 공동연구 완료 

 o 2010.04.26～30 한･터키 FTA 제1차 협상(앙카라) 

 o 2010.07.19～23 한･터키 FTA 제2차 협상(서울) 

표 1-2.  한･터키 FTA 협상 추진과정

  양측은 FTA 협상을 한･EU FTA가 발효되는 시점까지는 사실상 타결시

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와의 관세동맹 관계인 터키의 입장에서는 

EU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EU 수준에 맞추어 FTA 체

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EU로 수출

된 제품이 EU･터키 관세동맹을 이용해 터키시장으로 손쉽게 진입할 여지

가 많다. 반면, 터키 제품은 해당 국가로 수출될 때 관세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터키는 EU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와 서둘러 FTA를 체결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로 한･

EU FTA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터키측은 EU 집행위에 대해 터키도 공동으

로 협상에 참여하거나 집행위가 한국측에 대해 터키와 동시에 FTA협상을 

진행할 것을 조건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집행위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구속적인 

`터키 조항(Turkey Clause)' 형태로 한･EU FTA에 공동선언문이 첨부되게 

되었다. 이 문안에 따르면, 터키와 EU 간에는 관세동맹관계에 있으므로, 

제3국에 대해 공통 대외관세 정책을 유지해나갈 의무가 있고, EU의 특혜

관세 정책(preferential customs regime)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점차로 제3

국과 호혜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

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FTA 타당성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터키와 FTA 협

상을 추진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즉, 터키는 WTO 협정상 제3국에 대해 공통 대외관세를 부과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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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7 터키･EU 관세동맹에 따르면, 터키는 제3국과 특혜 무역협정

(preferential agreements)을 체결함에 있어 EU의 특혜 무역협정과 점차로 

일치시켜 나갈 의무8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터

키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에 대해 한･EU FTA의 관세철폐 양허내

용과 동등성(parity)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 한･터키 FTA는 EU 및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와 

중동지역의 신흥국과 추진하는 최초의 FTA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한･터키 FTA 협상이 잠재력 있는 신흥국가와의 FTA 협상 방향을 설정하

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터키 FTA 협상이 상품

뿐만 아니라 잠재력 있는 서비스 개방 및 투자안전보장, 에너지, 건설, 교

통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관련 산업별 협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다만, 터키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한･EU FTA 양허수준에 과도하게 얽매일 필요는 없고, 한･EU FTA와 한･

터키 FTA는 별개라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터키측의 

EU와의 관계에서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줄 필요가 있으므로, 한･

EU FTA에서의 양허내용을 참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터키의 수출농

업의 구조에 맞추어 농업분야에서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FTA 협상을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터키에 대한 수출 품목은 2000년 이전에는 선박류에 편중되

었지만, 2000년대 들어 자동차 및 무선 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띠면

서 수출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02년까지 원유수입에 편

중되었던 수입품목의 구조는 이라크전 발발 이후 수입규모가 축소되면서 

수입품목의 다변화 경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주요 수입품

7
 GATT 제XXIV조 8항(a)(ii).

8
 Article 16 of the Customs Union Agreement: `Turkey has to align itself pro-

gressively with the preferential customs regime of the EC, where this alignment 

will concern both the autonomous regimes and preferential 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 To this end, Turkey wi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and negotiate 

agreements on mutually advantageous basis with the countries concerned.' 



서 론6

목이 크게 변동되는 양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대 터키 수

출에 비해 수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 터키 주력 수출품은 자동차, 조선,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TV, 철도용품, 합성섬유, 철강제품, 냉장고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우리가 터키로부터 수입한 7대 품목은 원유, 자동차 부품, 원유

제품, 선재, 비금속광물, 직물의류, 연초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가루, 

메슬린(meslin)가루, 올리브기름, 양가죽 등이 간헐적으로 수입된 적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담배와 밀가루 이외에 농산물 부문에서는 크게 위협적

인 품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터키와 우리와의 농산물 

교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터키는 한국 시장에서 농림수산품, 음식료품 및 담배, 광산품, 석유

화학 및 고무제품, 가죽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정밀기계

제품 등에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또한 담배 이외에도 포

도주, 무화과, 땅콩, 과일주스, 식물성 기름 등이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민

감품목으로 고려될 수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터키는 1995년 EU와 관세동맹을 체결한 이후, EU와의 공동무역정책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다. 즉 EFTA, 루마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그루지야 등과

의 FTA가 그것이다. 

  또한 중동 국가 중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튀니지, 모로코, 시리아, 

이집트 등과 각각 FTA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터키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레바논, 멕시코, 몬테네그로, 세르비

아, 에티오피아,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코소보, 페로아일랜드, 걸

프만 협력협의회(GCC),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남아프리카 관세동

맹(SACU) 등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4),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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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국(발효일)
FTA 협상 진행국

유럽지역 중동지역

EU(96.1.1)
EFTA(92.4.1)
루마니아(98.2.1)
마케도니아(00.9.1)
크로아티아(03.7.1)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03.7.1)
알바니아(08.5.1)
그루지야(08.11.1)

이스라엘(97.5.1)
팔레스타인(05.6.1)
튀니지(05.7.1)
모로코(06.1.1)
시리아(07.1.1)
이집트(07.3.1)

한국, 레바논, 멕시코, 몬
테니그로, 세르비아, 에
티오피아,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코소
보, 페로아일랜드, GCC, 
MERCOSUR, SACU

표 1-3.  터키의 FTA 추진현황

  한･터키 FTA 농업분야의 협상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터

키가 체결한 주요 FTA를 분석하여 농업부분의 협상전략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분석을 통해 향후 터키와의 농

업부문 FTA 협상에 체계적으로 대응코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터키의 주요 교역국인 EU, 모로코 및 이집트와 맺은 

FTA에 맞추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FTA의 아래 표 1-4와 

같은 요소들의 농산물 교역관련 규정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맺은 

FTA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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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 관세양허 

․ 관세양허 유형

․ 관세철폐 기간별 분포

․ 특별양허 형태와 대상품목

․ 특별양허(예외 포함) 품목의 특성

- 수량 제한(수출 제한, 수입 허가 등)

․ 국별 수량 제한 현황과 대상품목

․ 쿼터 초과 관세율(over-quota tariff rate) 유형화

․ 대상품목의 특성

- 농산물 긴급관세

․ ASG 발동 요건, 발동 수준, 발동 기간

․ ASG 대상품목

․ ASG 대상품목의 특성

◦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 원산지 결정기준, 일반 원칙 및 예외(특칙), 원산지 증명서 

◦ 비관세장벽

- 위생 및 검역

- 정부조달

- 기타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표 1-4.  FTA 농산물 교역관련 규정의 분석 요소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제2장

1. 관세양허

1.1. 터키･이집트 FTA

1.1.1. 양허 내용

  터키와 이집트 간의 FTA는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basic 

agricultural, process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을 별도로 정의하

고, 여타 상품과는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때 ‘기초 농산물, 가공

농산물 및 수산물'이란 HS Chapter 01부터 24까지 해당하는 상품(Annex 1

에 따른 해석 적용)을 말한다.

  양국은 각자의 농업정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호 농산물 교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며, 농산물 교역

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일정한 수입량을 설정하여 상대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축을 약속하였다. 

  우선 터키산 상품에 대한 이집트의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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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터키･이집트 FTA: 이집트 양허내용

세번 품목명
물량
(톤)

MFN 관세 
감축률(%)

0802.21
헤이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 2,000 100

0802.22

0804.20 무화과 500 100

0809.20 체리 500 100

0813.10 살구(건조) 500 100

1507.90.91 대두유 10,000 100

1512.11 해바라기, 해바리기유
20,000 100

1512.19.91 해바라기씨유

1515.21 옥수수유 10,000 100

1517 마가린 1,000 100

1704 설탕과자(화이트 초콜릿 포함, 코코아 미포함) 2,000 15

1806 초콜릿 및 조제 가공식품(코코아 포함) 1,000 15

1902 파스타류 1,000 15

1905 빵, 케잌, 비스킷 등 1,000 15

2001.10 오이(조제가공, 식초가공품) 1,000 15

2008 조제가공 과일 및 견과류(설탕 및 감미료 첨가) 500 15

2009 과일주스(포도액 포함), 채소주스 500 15

2102.10 활성 이스트 3,000 15

자료: 터키･이집트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또한, 이집트산 농산물에 대한 터키의 양허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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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품목명 물량(톤)
MFN 관세 
감축률(%)

Chapter 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
추동물

무제한 50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ㆍ삽수
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

무제한 100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
ㆍ표백ㆍ침투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것으
로서 꽃다발용

15 100

0701.90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기타 400 100

0703.20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마늘 100 100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
종)(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600 100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 뿌리ㆍ선모(仙茅)
ㆍ셀러리악ㆍ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
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
다) (excl. 0709.90.31, 39)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excl. 
0710.80.10)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ㆍ
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
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
한다)(excl. 0711.20, 40)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
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804.10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대추야자 5000 100

0804.50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구아버
ㆍ망고 및 망고스틴

1000 100

0810.10 (신선한 것에 한한다)/초본류 딸기 200 100

0909
아니스ㆍ대회향ㆍ회향ㆍ코리앤더ㆍ커민 
또는 캐러웨이의 씨와 주니퍼의 열매

100 100

0910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
의 잎ㆍ카레 및 기타 향신료

100 100

표 2-2.  터키･이집트 FTA: 터키 양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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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 쌀/현미 30000 100

1006.30 쌀/정미(연마ㆍ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10000 50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
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0 100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
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2000 15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000 15 (*)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
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
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
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00 15 (*)

1905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
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
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
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000 15 (*)

2001.10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
합한 식물 부분/오이류

1000 15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
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500 15

2009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분문하며, 발효하지 아니
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500 15

2102.10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활성효모

3000 15 (*)

(*) 1704, 1806, 1902, 1905 그리고 2102.10은 종가세는 폐지하고 종량세를 감축함.

자료: 터키･이집트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13

1.1.2. 양허내용 분석

  이상의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상호 관심 교역 농산물을 소폭으로 정해, 

일정량의 쿼터를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각 품목별로 관세 감축률을 협

의하는 식으로 협상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수출 관심품목인, 헤이즐넛 및 개암나무 열매(Hezelnuts or 

filberts), 무화과(Figs), 체리, 말린 살구(dried apricots), 콩기름(soya-bean 

oil), 해바라기기름(crude sunflower or safflower oil), 옥수수기름(crude 

maize), 마가린(margarine) 등에 대해서는 이집트측이 100% 관세철폐를 일

정물량에 대해 약속하였다. 

  그 대가로 이집트측은 자국의 수출관심 품목인 기타 식물류(HS 0602), 

화훼류(HS 0603), 감자(other potatoes), 마늘(garlic), 상추(lettuce)와 당근 

등의 채소류, 대추야자열매(dates), 구아버(guavas), 딸기, 아니스 열매씨앗, 

생강, 벼(husked rice), 땅콩(groundnuts) 등의 일정물량 수출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터키측으로부터 약속받았다. 

  물론 이러한 관세철폐를 교환한 각 품목의 관세철폐 혜택이 주어지는 

쿼터량는 품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터키측은 해바라기기름, 콩기

름, 옥수수기름 등에서 1만~2만 톤의 최대 쿼터를 얻어낸 반면, 이집트측

은 식물류(HS 0602)에서 무한(unlimited) 쿼터를 얻고, 벼에서 3만 톤 및 

대추야자열매에서 5,000톤 등의 쿼터를 얻어냈다. 

  이 밖의 품목에서도 양측은 일정 물량을 정하여 관세를 부분 철폐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터키측은 당류(sugar confectionery), 초콜릿, 파스타, 제

과류, 오이, 과일 및 식용식물류, 과일주스, 이스트(active yeasts) 등에서 

500~3,000톤의 쿼터 내에서 15% 관세감축을 약속받았다. 

  그 대가로 이집트는 수산물(생선 및 갑각류)과 쌀(HS 1006.30)에 대해 

50% 관세 감축을 각각 무한 쿼터 및 1만 톤 쿼터 범위 내에서 약속했으며 

당류, 초콜릿, 파스타, 제과류, 오이, 과일, 과일주스, 이스트 등에 대해서는 

500~3,000톤 쿼터 내에서 15% 관세 감축을 약속받았다. 

  이처럼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농산물을 별도로 규율하면서, 일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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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대해서만 일정 물량의 쿼터를 정하여 관세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형

식의 양허를 교환하였다. 

  이러한 관세 감축과 실행 관세율은 일괄적으로 협정 발효 후 12년 동안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0 

1.2. 터키･모로코 FTA

1.2.1. 양허 내용

  터키･모로코 FTA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공산품과 별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농산물’에는 HS Chapter 1~24 사이의 제품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포함된다.

10
 터키･이집트 FTA 제1조에 의하면, FTA 수립을 위한 이행기간을 ‘협정 발효후 

최대 12년(in a transitional period lasting a maximum of 10 years starting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별도로 

관세 감축율을 몇 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세양허 내용은 12년간 달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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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모로코 품목명

2905.43 2905430000 만니톨

2905.44 290544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EX
3302.10.29

EX 
33021020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유지방, 자당, 이소클루코
오즈, 포도당, 전분이 포함되지 않거나, 유지방 함량이 1.5% 
미만, 나머지는 5% 이하인 것만 해당함)

3501  카세인

3501.10.10 35010010 가공용 재생직물 

3501.10.50 35010020 공업용 음식물

3501.10.90 35010090 기타

  기타

3501.90.90 3501909000 기타

3502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 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
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 단백질의 농축물
을 포함한다)ㆍ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 전분

3505.10.10 35051010 덱스트린

3505.10.90 3505109000 기타

3505.20 350520 글루

3809 3809

완성가공제ㆍ염색 촉진용 또는 염료 고착용의 염색 캐리어
ㆍ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ㆍ
제지공업ㆍ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3809.10 3809.1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3824.60 382460 솔비톨(소호 제290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501 4501
천연코르크(조상의 것 또는 단순히 가공한 것만 해당한다)
와 코르크의 웨이스트 및 파쇄･입상 또는 분쇄한 코르크

5201.00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한다) 실면

5301 5301
아마(생것이거나 또는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와 아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
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5302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와 대마의 토우 및 웨이스트(사웨이스트와 
가아넷스톡을 포함한다)

표 2-3.  터키･모로코 FTA: HS 1～24류에 더해 농산물 정의에 포함되는 상품 

자료: 터키･모로코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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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품목명 쿼터(톤) 실행관세(%)

Ex 040690 치즈와 커드/기타 치즈(Kashkaval, Tulum) 100 50

060110
인경ㆍ괴경ㆍ괴근ㆍ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20 10

Ex 071320 종자용 병아리콩 100 10

EX 071320 기타 병아리콩  40

Ex 071340 종자용 렌즈콩 50 10

Ex 071340 렌즈콩 기타 100 40

07139010 종자용 콩과 식물 10 10

080221
헤이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탈각
하지 아니한 것

50

35

080222
헤이즐넛 또는 필버트(코리루스종)/탈각
한 것

35

080250 피스타치오(신선, 건조) 20 35

080420 무화과(건조) 20 35

080620 포도(건조) 100 35

090930 커민의 씨 150 35

120740 참깨 씨 150 40

  위와 같은 농산물에 대해 양허 협상한 결과, 모로코는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허하였다.

표 2-4.  터키･모로코 FTA: 모로코 양허내용 

자료: 터키･모로코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그 대가로 터키는 모로코산 농산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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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품목명 쿼터(톤) 실행관세(%)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ㆍ삽수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 50 0

0603.10.30 난초 5 24

ex0704.90.10 백색, 적색 양배추 20 10

0706.90 기타 20 19

0709.20 살구 10 10

0709.51 버섯과 송로/아가리쿠스속의 버섯 50 10

0709.6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10 10

0710.40 스위트콘 10 EU rate

0711.30 케이퍼 85 18

0711.40 오이류

 60

18

2001.10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ㆍ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부분/
오이류

20

0713.50
잠두(비시아 파바변종, 메이저) 및 말먹이용의 잠두
(비시아 파바변종, 에퀴나와 비시아 파바변종, 마이너)

15 10

0804.40 아보카도 50 22

0909.20 코리앤더의 씨 10 15

0910
생강ㆍ사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의 잎ㆍ
카레 및 기타 향신료

10 15

1211.90 기타 10 17

1212.10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를 포함한다) 10 10

2008.50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
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살구

10 30

2101.11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
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
스와 농축물 커피와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
로 한 조제품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엑스ㆍ에센스

10 4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2009
호의 것은 제외한다)

500 hl 35

2302
밀기울ㆍ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

2.000 6

표 2-5.  터키･모로코 FTA: 터키 양허내용 

자료: 터키･모로코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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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양허내용 분석 

  이상의 합의사항을 보면, 일정한 쿼터량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특혜관

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한 점은 이집트･터키 FTA와 같으나, 이러한 물량에 

대해 관세 감축률을 기재하는 대신 FTA 실행관세율을 기재한 점이 상이

하다. 이러한 관세 감축과 실행관세율은 일괄적으로 협정 발효 후 10년 동

안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1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국은 비교적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

택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는 바, 터키 입장에서는 자국의 관심품목 중 모

로코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이 14개 품목밖에 되지 않았다. 

  헤즐넛에 대해서는 모로코는 5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속했다. 

무화과에 대해서는 모로코는 2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터키는 모로코에 대해 비교적 소폭의 쿼터에 대해서 역시 보수적으

로 관세 감축을 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모로코산 대부분 관심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정률의 

실행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하고 있으며, 쿼터량도 소폭으로 설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채소류(0705, 0706, 0709, 0710, 0711, 0712)에 있어서 

10～85톤의 범위 내에서 10～19%실행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양허하는데 

그치고 있다.

  모로코 입장에서 터키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양보 품목인 겨(Bran, 2302)

의 경우에도 2,000톤 물량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그것도 

관세 철폐가 아니고 6%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상호 보수적인 특혜관세 혜택을 규정한 후, 터키와 모로코는 향

후 양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합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규

11
 터키･모로코 FTA 제1조에 의하면, FTA 수립을 위한 이행기간을 ‘협정 발효 후 

최대 10년(in a transitional period lasting a maximum of 10 years starting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과 별도로 

관세 감축률을 몇 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세양허 내용은 10년 간 달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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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양국은 현재의 양허수준을 개선하여 가공농산물과 수산물에 

확대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의 흐름을 점검할 것을 합

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나 협의규정이 양국이 각자의 농업정책을 수행할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국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으면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당사국의 요청으로 신속한 협의를 진행하

도록 하였다.

1.3. 터키･ EU 관세동맹

1.3.1. 터키･ EU 관세동맹 체결의 배경

  EC와 터키는 1963년 앙카라협력협정12을 맺어 터키･EC 협력이사회(E

C･Turkey Association Council)를 설립하고 양측간 협력관계를 설정하였

다. 이러한 관계의 마지막단계는 EC와 터키 간의 관세동맹을 달성하는 것

인데, 1995년 12월 터키･EC 협력이사회 결정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로 

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1995년 이사회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터키나 EC 내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후 자유

로운 유통에 제공된 상품의 교역자유화(공산품 및 가공농산물의 관세 

및 수량 제한 철폐). 이때, ‘자유로운 유통에 제공된 상품(goods in free 

12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urkey, OJL 217, 29.12.1964. 터키는 19세기부터 서양화 정책

을 추진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를 발전모델로 삼았다. 1959년 EU에 

가입신청을 한 후, 1963년 EU와 앙카라협정을 맺어 협력관계를 설정하였다. 

EU에의 가입을 목표로 먼저 관세동맹을 형성하기 위해, 1973년에는 22년에 걸

친 관세동맹 달성계획을 수립하고, 양측간 점진적 관세철폐와 농산물에 대한 

특혜 부여체제를 발전시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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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인지 여부는 A.TR. Movement Certificate가 증명토록 되어 

있다. 단, 가공 농산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

② 터키 경제를 EC 공통 관세제도(특혜 관세체제 및 통상정책의 조화정책 

포함)에 합치시킨다. 이러한 대외 공통관세제도는 EC･터키 관세동맹이 

발효된 후 5년 내에 완성되며, 5년 동안 터키는 일정한 민감품목(세라

믹 제품, 자동차, 신발류)에 대해 EC의 대외 공통관세율보다 높은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13 

③ 통관협력위원회(Customs Co-operation Committee) 결정 및 통관문제의 

상호 협조 등을 통하여 양측의 관세법을 수렴시킨다.  

④ 지재권, 경쟁, 조세 등의 분야의 여타 법률을 수렴시킨다.14

⑤ 농산물에 대한 특혜 협정(preferential agreement on agriculture)을 체결

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EC와 터키 간 역내 자유교역을 달성하려는 

관세동맹의 범위에는 기본적으로 농산물이 제외되게 된다. 농산물은 원산

지 교차누적평가15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된다. EU와 터키 간의 농산물 

교역은 1998년 EC･터키 협력이사회의 별도의 결정16에 따라 농산물에 대

13
 터키･EC 관세동맹이 실현된 결과, 터키의 EU 및 EFTA로부터의 수입 공산품

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5.9%에서 0%로 떨어졌으며, 제3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

은 10.8%에서 6%로 저하되었다. EU가 UR의 관세 감축 의무를 완료하게 되면, 

터키의 평균 관세율은 3.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mfa.gov.tr/ 

the-customs-union-between-turkey-and-the-european-union.en.mfa>
14

 터키는 EU의 경쟁정책을 채택했으며, 경쟁을 저해하는 보조금정책을 금지시켰

다. 다만 터키 내의 저개발 지역이나 문화 창달과 역사 보존을 목적으로한 보

조는 허용된다. 또한, 국가독점 기업들을 점진적으로 규제하여 터키와 EU국가

의 시민 간에 차별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터키는 EU의 지재권 

및 산업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조세를 산업보호의 간접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세금 리베이트를 수출 보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Ibid.
15

 유럽은 Pan-European system of cumulation을 설치하여 역내 국가들에서 생산한 

원산지 재료를 상호 자국 내에서 생산한 재료로 취급하여 특혜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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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명

종가세 종량세

관세감축률
(%)

쿼터(톤)
쿼터 내 
관세

쿼터(톤)
쿼터초과
관세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 100 - 0 200 　

02072510 칠면조의 것/절단하지 않은 육, 
냉동한 것

　 　
ECU/t 170

1,000 　

02072590 ECU/t 186

02072730

칠면조의 것/절단육 및 설육(냉
동한 것에 한한다)

　

ECU/t 134

02072740 ECU/t 93

02072750 ECU/t 339

02072760 ECU/t 127

02072770 ECU/t 230

04069029 Kashkaval 치즈

0 1500
ECU67.1
9/100kg

ex0406903
1

양이나 물소의 우유로 만든 치
즈(염분이 있는 용기의 것이나 
양가죽 혹은 염소가죽 용기에 
들어 있는 것) 

ex04069050
양이나 물소의 우유를 변성하
여 만든 치즈(염분이 있는 용

한 특혜교역 체제가 적용되고 있다. 

1.3.2. 양허 내용

  이러한 터키･EU 관세동맹 체제하에서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에서 

정의한 것과 유사하지만 일부 품목이 배제되었다(부표 1 참조).

  이러한 농산물의 교역과 관련, EC는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각각 관세 감축 및 할당관세 계획을 이행할 것을 양허하였다.

표 2-6.  터키･EU 관세동맹: EU 양허내용

16
 Decision No 1/98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of 25 February 1998 on 

the trade regime for agricultural products (98/223/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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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것이나 양가죽 혹은 염소
가죽 용기에 들어 있는 것) 

ex04069086 Tulum Peyniri(양이나 물소의 
우유로 만든 것으로 플라스틱 
용기나 10kg 이하의 다른 용기
에 들어 있는 것) 

ex04069087

ex04069088

ex070190 감자(1.1-3.31) 100 - 　 　 　

ex07031011
양파(12.15-5.15)

100 - 　 　 　

ex07031019 100 - 　 　 　

ex07031011
양파(5.16-12.14)

100
2000

　
　

　
　

　
　ex07031019 100

ex07082020
콩(11.1-4.30) 100 -

　
　

　
　

　
　ex07082095

ex07089000 콩(Boards beans)(7.1-4.30) 100 - 　 　 　

ex07093000 가지(1.15-4.30) 100 - 　 　 　

ex07093000 가지(3.1-1.14) 100 1000 　 　 　

ex07094000 셀러리(1.1-4.30) 100 - 　 　 　

07099071

서양호박(12.1-2월) 100 -
　
　
　

　
　
　

　
　
　

ex07099073

ex07099079

ex07099073

서양호박(3.1-11.30) 100 500

　
　
　
　

　
　
　
　

　
　
　
　

07099075

07099077

ex07099079

ex07099090 호박(12.1-2월) 100 - 　 　 　

ex07099090 무스카리(2.15-3.15) 100 - 　 　 　

08022100
헤이즐넛

관세율: 
3%

-
　
　

　
　

　
　08022200

08061021

포도(신선, 11.15-4.30, 
6.18-7.31)

100 -

　
　
　
　
　
　
　

　
　
　
　
　
　
　

　
　
　
　
　
　
　

ex08061029

08061030

ex08061040

ex08061050

08061061

08061069

ex08071100 수박(3.1-6.15)　 100 - 　 　 　

ex08071100 수박(6.16-3.31) 100 14000 　 　 　

ex08071900 멜론(11.1-3.31) 100 - 　 　 　

ex08094010
자두(3.1-6.15) 100 -

　
　

　
　

　
　ex08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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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1011
냉동딸기, 냉동 라즈베리, 기타 
냉동과일

100

- 0

100
　
　
　

08112011 - 0

08119019 - 0

10020000 호밀 　 　
3(4)에따라
감축

　 　

110710 맥아(볶지 않은 것) 　 　
ECU/t6.57 
감축

　 　

11072000 맥아(볶은 것) 　 　
ECU/t6.57
 감축

　 　

15091010 Lampante 올리브유(virgin) 　 　 10%감축 　 　

15091090 기타 올리브유(virgin) 　 　 10%감축 　 　

15099000
기타 올리브유(virgin이 아닌 
것)

　 　 5%감축 　 　

15100010 올리브 원유 　 　 10%감축 　 　

15100090 기타 올리브유 　 　 5%감축 　 　

200210 조제토마토

100 8000 　 　22029011 기타 조제토마토(건조물이 12% 
이하인 것)20029019

20029031

기타 조제토마토(건조물이 12% 
이상인 것)

100 30,000 　 　
20029039

20029091

20029099

20079130

잼ㆍ과실젤리ㆍ마말레이드ㆍ
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
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
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
물이 13～30%인 것)기타/감
귤류의 과실

100 - 0 100 　

20079939
기타조제품(설탕 기타 감미료 
첨가물 30% 이상인 것)

100 - 0 100 　

ex20085092 살구 펄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것
으로 4,5kg 혹은 이상의 포장
이 되어 있는 것)　

100 600　

ex2008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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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0 스파클링 와인 　 　 0 - 　

220421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
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
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코올 첨가
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0 - 　

220429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코올로 강화시킨 포
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제
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기타 
포도주와 포도즙(알코올 첨가
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것에 
한한다)/기타

　 　 0 - 　

220600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ㆍ
배술ㆍ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
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
합물

　 　 0 - 　

ex2007
잼ㆍ과실젤리ㆍ마말레이드ㆍ과
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
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

　 　 0 - 　

200900
식초와 아세트산으로부터 얻어
진 식초 부산물

　 　 0 - 　

  위 양허표에 따르면,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EU가 아래와 같이 양허한 

것을 알 수 있다.  

① 양고기 및 염소고기, 터키 고기 및 내장, 카쉬카발 치즈 등에 대해 할당

관세를 부과하고, 200～1,500톤 범위 내에서 종량관세를 면제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였다. 

② 감자, 양파, 콩, 가지, 셀러리(celery), 쿠루젯(courgettes), 호박, 포도, 수

박, 멜론, 자두 등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연중 일정 시즌 동안에

만 관세를 철폐하였다. 

③ 헤즐넛이나 개암나무 열매는 3%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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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물질 함유량
계수

이상 이하

12 14 0.45

14 16 0.52

16 18 0.59

18 20 0.66

20 22 0.72

22 24 0.79

24 26 0.86

26 28 0.93

28 30 1.00

30 32 1.07

32 34 1.14

34 36 1.21

36 38 1.28

38 40 1.34

40 42 1.41

42 93 1.45

93 100 3.33

④ 냉동딸기, 냉동나무딸기 및 기타 냉동과일은 100% 관세를 감축하고 

100톤 물량 내에서 종량관세를 면제한다.

⑤ 호밀(rye)에 대해 터키가 수출세를 부과하면, 톤당 ECU 11.68의 한도 

내에서 그 수출세만큼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⑥ 맥아(malt)에 대해 톤당 ECU 6.57만큼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⑦ 올리브오일에 대해 5~10% 종량관세를 감축한다. 

⑧ 조제 토마토(prepared tomato)에 대해 8,000~3만 톤의 범위 내에서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⑨ 잼, 젤리 등은 100% 관세를 감축하고, 100톤 범위 내에서 종량관세를 

면제한다.  

⑩ 포도주류는 종량관세를 면제한다.

⑪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종가세(ad valorem duties)를 철폐한다.

표 2-7.  터키･EU 관세동맹: EU 양허내용-토마토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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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명
MFN 관세 
감축률

쿼터(톤)

010210 소/번식용의 것 100 무제한

01029029 소/기타(80～160kg) 100 2,000

ex010290
(01029029 
excluded)

소/기타(80～160kg이 아닌 것) 50 1,500

020220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50%감축(1998년 
43% 이하, 1999년 
37% 이하, 2000년 
30% 이하)

5,000

020220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

30%감축(1998년 
61% 이하, 1999년 
52% 이하, 2000년 
43% 이하)

14,000

040210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
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분상ㆍ입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
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100 1,500

040221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분상ㆍ입
상 또는 기타 고체상태인 것으로서 지
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
하는 것/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100 2,500

040510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
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버터

100 3,00004052090

040590

040630
치즈와 커드/가공치즈(갈았거나 분상의 
것을 제외한다)

100 300

  또한, 12% 이상의 건조 물질을 포함한 제조 토마토(prepared tomatoes 

with a dry matter content of not less than 12%)에 대해서는 3만 톤의 쿼터

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만 5,000톤씩 할당함을 양허하였

다. 이러한 쿼터는 건조물질(dry matter) 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계수

(coefficients)에 의해 운영된다.  

  한편, 터키는 EU산 농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양허하였다.

표 2-8.  터키･EU 관세동맹: 터키 양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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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90 치즈와 커드/기타 치즈 100 2,000

0601

인경ㆍ괴경ㆍ괴근ㆍ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
외한다)

100 200

ex060290
(06029091 
excluded)

기타의 산식물(뿌리를 포함한다)ㆍ삽수
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기타(06029091 
제외)

100 3000

060310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ㆍ염
색ㆍ표백ㆍ침투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
한 것에 한한다)/ 신선한 것

100 100

0604

식물의 잎ㆍ가지  및 기타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과 풀ㆍ
이끼 및 지의류(신선한 것과 건조ㆍ염
색ㆍ표백ㆍ침투 또는 기타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
합한 것만 해당한다)

100 100

07011000 감자 종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00 5,000

080810

사과ㆍ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
한다)/사과

100 1,000

except:

08081051

08081061

08081071

08081092

ex08093031

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 6.15～12.31) 100 1,000

ex08093039

08093041

08093049

08093051

08093059

08109030
타마린드, 캐슈애플, 리치, 바라밀, 자두
(신선) 

100 1,000

08109040 패션프루트, 카람보라, 피티야(신선) 100 500

08109085 기타 과실(신선) 100 500

0902 차
최고 관세율: 
45%

200

ex10011000 듀럼밀(9.1～3.31) 100 100,000

ex100190 밀(듀럼밀이 아닌 것, 9.1～3.31) 100 200,000

ex10020000 호밀(9.1～3.31) 1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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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100300 보리(맥아용, 9.1～3.31) 100 46,000

ex10059000 옥수수(종자용이 아닌 것, 12.1～3.31) 100 52,000

100630 쌀/정미(연마ㆍ광택 여부를 불문한다) 100 28,000

12072090 목화씨(파종용이 아닌 것) 100 1,500

ex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12091100 
제외)

100 1,000

12091100 설탕무 종자 100 300

1502
소, 면양, 산양의 지방(조상의 것 또는 
용출한 것)

100 3,000

ex15071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
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
다)/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 (1.1～8.31)

100 60,000

ex15079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
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
외한다)/기타(1.1～8.31)

50 2,000

ex151211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조유(1.1～8.31)

100 18,000

ex151410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
유)와 그 분획물(1.1～8.31)

100 10,000

170199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
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에 한한
다)/기타

20%감축
(최고 관세율: 
50%)

80,000

200290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기타

100 1,500

220900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100 2,500

2301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
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만 해당한다)와 수지박

100 -

2304 대두유 추출시 얻는 오일케이크와 유박 100 -

230910
사료용 조제품/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

100 1,000

230990 사료용 조제품/기타 100 6,000
자료: 터키･EC FTA 협정문(DECISION No 1/95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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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양허내용 분석

  이상 터키의 양허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동물류 및 고기류에 대해서는 1,500~1만 4,000톤의 쿼터(010210은 무

한쿼터)를 할당하여 30~100% 관세를 감축한다. 

② 우유, 크림, 버터, 치즈 등 낙농제품은 300~3,0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③ 구근류, 식물류, 화훼류 등은 100~3,0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

세를 감축한다.   

④ 사과, 복숭아 등 과일류는 500~1,0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

를 감축한다.

⑤ 차(tea)는 200톤 쿼터를 할당하여 최대 45% 관세를 부과한다. 

⑥ 밀, 호밀, 보리, 옥수수, 쌀은 2만~20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

세를 감축한다.

⑦ 씨앗류는 300~1,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⑧ 식물 기름류는 2,000~6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50~100% 관세를 감축

한다.

⑨ 사탕수수나 원당은 8만 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20%관세를 감축하고 최

대 관세율이 50%로 유지한다.

⑩ 제조 토마토는 1,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⑪ 식초는 2,5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⑫ 밀가루, 케이크 등은 100% 관세를 감축한다.

⑬ 개나 고양이 먹이, 기타 동물 사료는 1,000~6,000톤의 쿼터를 할당하여 

100% 관세를 감축한다. 

  이러한 양측의 양허 내용들을 몇 년의 이행기간에 걸쳐 달성해야 하는

지 특별히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협력위원회가 1995년 10

월 말까지 터키･EU 관세동맹 협정상의 제반 조항의 이행이 달성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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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토하고, 한 당사국이 이러한 달성이 미흡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협

력이사회에 통보하여 그 기한을 1996년 7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17 그러므로 이러한 시한들이 양측의 농업분야의 양허 내용을 

실현해야 하는 기한인 것으로 이해된다.   

1.4. 터키가 맺은 FTA의 관세양허의 특징 및 시사점 분석

  터키가 이집트나 모로코와 맺은 FTA에서는 상호 관심교역 농산물을 정

해, 양허의 품목범위를 한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품목별로 관세 감축률을 

협상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할당관세 형태로 운영하기 위

해 이정한 쿼터량을 정한 후 그 물량 이내로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만 관세 

감축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터키측의 주요 수출 관심품목은 헤이즐넛 및 개암나무 열매(Hezelnuts 

or filberts), 무화과(Figs), 체리, 말린 살구(dried apricots), 콩기름

(soya-bean oil), 해바라기기름(crude sunflower or safflower oil), 옥수수기

름(crude maize), 마가린(margarine) 등으로 보이며, 이 품목들에 대해 일정

한 쿼터량 이내에서 이집트측으로부터 100% 관세 감축을 약속받았다. 

  쿼터량은 품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해바라기기름, 콩기름, 옥

수수기름 등에서 1만～2만 톤의 최대의 쿼터를 얻어낸 반면 무화과, 체리, 

살구, 과일류, 과일주스 등에서는 500톤밖에 안되는 최소 쿼터를 획득하는 

데 불과했다. 

  이러한 협상의 대가로 터키는 이집트측에 기타 식물류(HS 0602), 화훼

류(HS 0603), 감자(other potatoes), 마늘(garlic), 상추(lettuce)와 당근 등의 

채소류, 대추야자 열매(dates), 구아바(guavas), 딸기, 아니스 열매씨앗, 생

강, 벼(husked rice), 땅콩(groundnuts) 등의 일정 물량 이내의 수출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양허했으며, 쿼터량에 있어서도 식물류(HS 0602)에서 

17 터키･EU 관세동맹을 위한 협력이사회 결정 제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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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unlimited) 쿼터, 벼에서 3만 톤 및 대추야자 열매에서 5,000톤 등을 

양허하였다.  

  이 밖의 품목에서도 양측은 일정 물량을 정하여 관세를 부분철폐하는 

식으로 타협했다. 부분철폐는 대게 당류(sugar confectionery), 초콜릿, 파스

타, 제과류, 오이, 과일 및 식용 식물류, 과일주스, 이스트(active yeasts) 등

의 품목을 대상으로 15%나 50% 관세 감축을 상호 약속하는 식으로 합의

가 이루어졌다.

  한편, 모로코와의 FTA에서는 좀더 보수적인 양허가 상호 교환되었다. 

이집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모로코와의 FTA이기에 농업부문에 대한 좀 

더 조심스러운 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양국은 비교적 적은 수의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

택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쳤는 바, 터키 입장에서는 자국의 관심품목 중 모

로코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이 14개 품목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 이집트와의 FTA에서 관세 감축 대상품목과 겹치는 것은 헤즐넛(HS 

080221, 080222)과 무화과(HS 080420)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 두 품목과 

관련, 양 FTA의 양허 내용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헤이즐넛에 대해서는 이집트가 2,000톤 쿼터에 대해 0%관세 적용(100%

관세 철폐)을 약속한데 비해, 모로코는 5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

속했다. 무화과에 대해서는 이집트가 500톤에 대해 0% 관세 적용을 약속

한데 비해 모로코는 20톤에 대해 35% 관세 적용을 약속했다. 두 제품 모

두 모로코는 소폭의 쿼터에 대해 보수적인 관세 감축만을 약속한 것이다. 

  그 대가로 터키는 모로코에 대해 비교적 소폭의 쿼터에 대해서 역시 보

수적으로 관세 감축을 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모로코산 대부분의 관심 농

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일정률의 실행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하고 있으며, 쿼터량도 소폭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소류

(0705, 0706, 0709, 0710, 0711, 0712)에 있어서 이집트에 대해서는 600톤 

물량에 대해 관세 철폐를 약속하고 있으나, 모로코에 대해서는 10～85톤의 

범위 내에서 10~19%실행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양허하는데 그치고 있다. 

  모로코 입장에서 터키로부터 얻어낸 최대의 양보 품목인 겨(Bran,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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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도 2,000톤 물량에 대해서만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되며, 그것도 

관세 철폐가 아니고 6%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터키･EU 관세동맹에서는 좀 더 전향적인 농업개방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선 EU는 터키산 농산물에 대해 양허표에 개방품목과 조건을 

나열하는 일종의 포지티브 접근방법(positive listing approach)을 채택한 이

집트 및 모로코와의 FTA에서와는 달리, 양허표에 기재한 품목 이외의 품

목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네가티브 접근방법(negative listing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양허표에 기재된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터키는 EU로부터 100% 관

세 감축을 약속받았다. 다만 감자, 양파, 콩, 가지, 셀러리(celery), 쿠루젯

(courgettes), 호박, 포도, 수박, 멜론, 자두 등과 같이 다소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여 연중 일정 시즌 동안에만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또한 냉동딸기, 냉동나무딸기, 냉동과일, 조제 토마토 등

의 품목은 쿼터량을 할당하여 일정한 쿼터물량의 범위 내에서 관세를 철폐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양고기 및 염소고기, 터키고기 및 내장, 카쉬카발 

치즈, 냉동과일, 잼, 젤리 등은 일정 물량의 쿼터량의 범위 내에서 종량관

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셋째, 터키는 EU로부터 헤즐넛은 쿼터량 제한 없이 3% 관세만 부과받

고, 무화과는 관세 철폐를 약속받았다. 올리브 오일은 5~10% 종량관세를 

감축하였다. 

  넷째, 이러한 EU측 양허에 대해, 터키는 대부분의 양허품목에 있어 일정

한 쿼터를 정한 후 100% 관세 감축을 양허하였다. 다만 민감품목인 동물

류, 고기류, 차(tea), 식물기름류, 사탕수수, 원당 등에 있어서는 일정한 쿼

터를 정한 후 관세 철폐가 아닌 부분적 감축으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타협

했다. 이처럼, 터키는 EU와의 관세동맹에서는 개방품목을 대폭 늘리고, 대

부분의 품목에서 100% 관세 감축을 상호 양허하는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다만,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률을 100%보다 낮게 설정하거나, 관

세 상한선을 정하거나, 계절관세를 통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였다. 물론 다양한 쿼터량 설정을 통해 민감부문 보호를 추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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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유
형

내    용

A 즉시 I 13년

B 2년 J
15년, 15+TRQ, 15+ASG, 
15+TRQ+ASG

C 3년 K 16년+20+ASG

D 5년 L 18년

E 6년 M 20년, 20+ASG

F 7년 N S(계절관세), S+TRQ

G 10년, 10+ASG, 10+TRQ O 현행관세+TRQ

H 12년, 12+TRQ, 12+TRQ+ASG X 양허 제외

기본이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관세 철폐 기간부터 매우 다양하

게 설정하고 있다. 한･EU FTA를 예로 들면, 관세 철폐 기간은 즉시에서 

20년까지이며, 단기 철폐로 볼 수 있는 5년까지의 관세 철폐도 즉시, 2년, 

3년, 5년 등 네 가지에 달한다. 관세 철폐 기간을 중기로 볼 수 있는 6년에

서 10년까지의 관세 철폐 유형은 6년, 7년, 10년 등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10년 철폐 유형은 다시 농산물 긴급관세 부과대상(이행기간 중), 관세쿼터

(TRQ) 제공대상 등으로 분리된다. 장기 관세 철폐로 볼 수 있는 10년 이

상의 관세 철폐 기간을 가지는 유형은 12년, 13년, 15년, 16년, 18년, 20년 

등이다. 12년 관세 철폐 내에는 다시 TRQ 제공대상과 TRQ 제공대상이면

서 동시에 이행기간 중 긴급관세 부과 대상인 품목이 있다. 그밖에 계절관

세, TRQ 제공 및 현행관세 유지, 양허 제외 등의 양허유형이 있다. 계절관

세 대상품목은 신선 오렌지와 포도로 우리나라 성출하기의 관세는 유지되

는 조건이며 오렌지, 분유, 치즈, 버터, 천연꿀, 맥주맥, 변성 전분 등에는 

TRQ가 제공된다.      

표 2-9.  한･EU FTA에서 한국의 농산물 양허유형

자료: 한･미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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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형태
한･EU FTA 한･미 FTA

품목 수 비중(%) 품목 수 비중(%)

즉시 610 42.1 578 37.8

1∼5년 295 20.4 356 23.3

6∼10년 334 23.1 384 25.1

11∼15년 146 10.1 148 9.7

16∼20년 10 0.7 11 0.7

계절관세 2 0.1 2 0.1

TRQ+현행관세 12 0.8 15 1.0

기타(2014. 1. 1. 철폐) 0 0 21 1.4

현행관세 유지 또는 양허 제외 40 2.8 16 1.0

표 2-10.  한･EU FTA와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내용 비교

  주: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 1일 개방 품목인 21개 품목은 기타로 분류된다. 한･미 FTA 계절

관세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 성출하기에 오렌지는 현행관세 유지, 포도는 17년 철폐이다. 사과

와 배는 각각 후지사과와 동양배 기준으로 20년 철폐로 분류하였다. 

자료: 한･미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이처럼 민감품목에 대해 장기간의 관세 철폐 기간을 설정하고, TRQ를 

설정하며, 계절관세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보호를 꾀하고 있다. 물론 쌀

을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식용대두와 식용감자, 보리, 탈지분유, 전

지분유, 연유 등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민감부분에 대한 

보호수단이다. 

  기본적으로 터키의 경우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FTA 양허 제외, 쿼터설

정, 관세 감축률 조정, 계절관세 제도도입, 관세상한선 도입 등의 각종 보

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으므로, 한국과 터키 양측

간에 농수산물 부분의 민감성을 반영한 주고받기식의 협상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관세 철폐기간의 조정, 계절관세제도의 활용, 

현행관세 유지 및 TRQ 제공, 양허 제외 품목의 설정 등 제반 수단이 종합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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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관세
철폐 
유형

수입쿼터(TRQ) 물량

최초연도 제공물량(톤) 연간  증량률

한･EU
(2004～06 평균)

한･미
(2003～05 평균)

한･EU 한･미

탈지분유/전
지분유/연유

현행
1,000 (수입량*90%) 5,000(수입량*2,170%)

복리 3%
(15년 이후 고정)

복리 3%
(무한 증량)

유장(식용) 10년 3,350(식용유장 수입량*50%) 3,000(식용유장 수입량*100%) 복리 3% 복리 3%

치즈
(체다치즈)

1 5년 
(10년)

4,560(수입량*100%) 7,000(수입량*136%) 복리 3% 복리 3%

조제분유
(유아용)

10년 450(수입량*100%) 700(수입량*107%) 복리 3% 복리 3%

버터 10년 350(수입량*100%) 200(수입량*2000%) 복리 3% 복리 3%

천연꿀 현행 50(수입량*385%) 200(수입량*149%)
복리 3%
(15년 이후 고정)

복리 3%
(무한 증량)

보조사료 12년 5,500(수입량*100%) 5,500(수입량*100%) 복리 3% 복리 3%

오렌지 현행 20(수입량*3%) 2,500(수입량*2%)

2 0 톤 ( 5 년
간) - 4 0 ( 5년
간)-60(11년
차부터)

복리 3%
(무한 증량)

맥주맥
･맥아

15년 10,000(수입량*78.5%) 9,000(수입량* 5,000%)
4년차까지 매년 
2,500씩 증가 5년
차부터 복리 3%

복리 3%

변성전분 12년 28,000(수입량*81%) 14,000(수입량* 2,000%) 복리 3% 복리 3%

표 2-11.  한･EU FTA와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쿼터 제공 비교

자료: 한･미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2. 수량 제한(수출 제한, 수입 허가 등)

2.1. 터키･이집트 FTA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만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협정 발효와 더불어 수입품에 대한 

수량제한이나 이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조치를 철폐하고, 새로운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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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조치나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18 아울러 수출품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나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조치를 철폐하며, 새로운 수량제한 조치나 그와 동등한 효과를 지니는 조

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19 

  반면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basic agricultural, process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교역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

고 있어,20 공산품 교역규정과 명시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  

2.2. 터키･모로코 FTA

  터키･모로코 FTA에서도 공산품의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을 뿐,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

다.

2.3. 터키･EU 관세동맹

  터키･EU 관세동맹은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나 그에 상응

하는 효과를 지닌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이 농산물에는 적

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장에서는 수량제한 금지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1998년 농산물교역에 대한 협력이사회 결정은 터키와 EC 간에 농산물 

수출입에 대해 모든 종류의 수량제한 조치가 금지됨을 원칙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금지가 EC나 터키 각자의 농업정책(respective 

18
 터키･이집트 FTA 제6조

19
 터키･이집트 FTA 제8조

20 터키･이집트 FTA 제II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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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policies)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못한다21는 단서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2.4. 평가 및 시사점

  그동안 우리가 맺은 FTA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교역에 대한 장을 

두고, 그 장 아래에 수량제한 금지원칙 규정을 두어, 농산물에도 수량제한 

금지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22 이러한 원칙하에 

GATT 제XI조상의 예외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당사국이 제3국 상품의 수입이나 제3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당해 제3국 제품에 대

해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저해되지 않음과, 당해 다른 당

사국으로 수출하는 데 대한 조건으로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국인 제3국으

로 재수출되지 않을 것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우리가 EFTA와 맺은 FTA의 경우에는 농산물을 제외한 상품에 대

해 수량제한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EFTA의 각 회

원국과 양자적으로 농업협정을 별도로 맺고 있는데, 그 협정들상에서 수량 

제한 금지원칙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WTO 농업협정상의 권리와 의

21
 Decision No. 1/98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of 25 February 1998 

on the trade regime for agricultural products (98/223/EC) 제1조 (‘Article 1 1. 

Quantitative restrictions on imports and on ex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ll equivalent measures shall be prohibited between the Community and Turkey.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restrict in any way the pursuance of 

the respectiv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Community and Turkey or the taking 

of any measures under such policies.')
22 한･칠레 FTA 제3.9조, 한･싱가포르 FTA 제3.8조, 한･아세안 FTA 상품교역협

정 제8조 1항, 한･인도 FTA 제2.6조(비관세조치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세조치에는 수량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한･미 FTA 제2.8조 1

항, 한･EU FTA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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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23 WTO 농업협정의 관세화(tariffication) 원칙에 

따라 UR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수량 제한도 금지되는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터키가 맺은 FTA에서는 수량제한 금

지원칙을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터키가 FTA를 맺은 국가들이 WTO 회원국인 경우 WTO GATT 및 농업

협정상의 수량제한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적어도 FTA상에서 농산

물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FTA의 분쟁 해

결절차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해 상품교역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수량 제한 금지원칙의 매우 광범위한 예외가 설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터키･EU 관세동맹의 경우에도 농산물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어, 수산물

을 포함한 HS Chapter 1~24까지의 상품에 더해 HS 35, 45, 53의 품목까지 

위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24 수량제한 금지원칙이 98년 농산물 교역에 

관한 협력이사회 결정에 의해 수립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원칙이 터키나 

EC 각자의 농업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저해하지 못하므로, 국내 농업정책

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수량제한 금지원

칙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터키와의 관계에서 농산

물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굳이 GATT나 WTO 농업협정상의 수량제한 금지

원칙을 확인하는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터키측이 

그동안 체결한 FTA의 예를 따라, 수량제한 금지원칙에 대해 아무런 규정

23 한･아이슬랜드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 and the Republic of Iceland) 제7조, 한･노르웨이 농업협정 제7조, 한･스

위스 농업협정 제7조
24 위 각주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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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지 않거나, ‘각 당사국의 농업정책 추구의 권리'를 규정하는 식으로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농산물 세이프가드

3.1. 터키･이집트 FTA

  터키･이집트 FTA는 공산품 교역에 대해서는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제도를 두어 이집트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ies)이나 구

조조정 및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25%

의 추가관세를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 총수입량의 20%의 범위 내에서 

5년 기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에 터키･이집트 FTA는 GATT상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항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도 일반 세이프가드 제도에 

의해 긴급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 세이프가드 이외에,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많은 FT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농산물 긴급 관세제도(Agricultural Safeguard)’는 터키･

이집트 FTA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동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에 대해 쿼터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관세 감축률을 획정했다. 그러므

로 그 자체로서 국내 농업을 수량적으로 확실히 보호할 수가 있으므로, 특

별히 농산물 긴급 관세제도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터키･모로코 FTA

  터키･이집트 FTA와는 달리,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농산물 교역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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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적용되는 ‘특정 세이프가드(specific safeguards)'를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농산물 교역의 특별한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한 농산물의 수

입에 의해 당사국의 시장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한 경

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25    

  우선 수입국은 직접적인 협의(direct consultations)를 통해서 문제의 적

절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해야 한다. 협의는 합동위원회 내에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 협의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합동위

원회의 별도의 결정이 없는 경우 당사국은 문제의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즉시 합동위원

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조치의 정도와 기간이 상황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한 정도로만 유지되어야 한다. 협정의 기능을 최소 한도로 저해하는 조치

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과도한 조치는 금지된다. 조치가 취해지면 

합동위원회의 협의에서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상황의 개선 정도에 비추어 

조치를 완화하거나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국은 상황의 치유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잠정적인 견지(provisional basis)에서 취할 수 있으

며, 즉시 해당 조치를 합동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26 

25
 터키･모로코 FTA 제12조 (Specific Safeguards - ‘Without prejudice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Article 22, and given the partic-

ular sensitivity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s referred to in Article 9, if imports 

of products originating in a Party, which are subject to concessions granted under 

this Agreement, cause serious disturbances to the markets of the other Party, the 

Party concerned may take appropriate measures under the conditions and in ac-

cordance with the procedures laid down in Article 22 of this Agreement.')
26 Ibid., 제22조. (‘Notifications And Consultations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Measures 

1. Before initiating the procedure for the application of the measures specified in 

Articles 12, 17, 18, 19, 20 and 25,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en-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 41

  모로코와의 농산물 양허의 민감성을 반영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일종의 

특별 협의절차를 마련한 셈이다. 

3.3. 터키･EU 관세동맹

  터키･EU 관세동맹협정에 따르면, 앙카라협정에 대한 추가의정서27 제60

deavour to reach appropriate solution between themselves through direct con-

sultations, and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thereof. 

2. A Party which is considering to resort to a measure set out above mentioned 

articles, shall promptly notify the Joint Committee thereof. The Party con-

cerned shall provide the Joint Committee with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give it the assistance required to examine the case.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shall take place without delay in the Joint Committee with a view to find-

ing a commonly acceptable solution. 

3. If, within one month of the matter being referred to the Joint Committee, the 

Party in question fails to put an end to the practice objected to or to the diffi-

culties notified and in the absence of a decision by the Joint Committee in 

the matter, the concerned Party may adopt the measure it considers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4. The measures taken shall be notified immediately to the Joint Committee. 

They shall be restricted, with regard to their extent and to their duration,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in order to rectify the situation giving rise to their 

application and shall not be in excess of the damage caused by the practice or 

the difficulty in question. Priority shall be given to such measures that will 

least disturb the functioning of this Agreement. 

5. The measures taken shall be the subject of regular consultations within the 

Joint Committee with a view to their relaxation, or abolition when conditions 

no longer justify their maintenance. 

6. Wher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quiring immediate action make prior ex-

amination impossible, the Party concerned may apply the measures, on provi-

sional basis, strictly necessary to remedy the situation. The measures shall be 

notified without delay to the Joint Committee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take place within the Joi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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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계속적인 적용을 보장하고 있다.28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터키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serious 

disturbances)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정성(external financial stability)이 

저해(prejudice)되는 경우, 또는 터키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

향을 발생시키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터키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협력이사회(Council of Association)는 그 조치내용과 

적용법규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또한, EC 경제의 특정 부문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하거나 대외 재정 안

정성이 저해되는 경우, 또는 EC의 일정 지역의 경제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EC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회원국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할 수 있다. 이 때 협력이사회

(Council of Association)는 그 조치 내용과 적용 법규를 즉시 통보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도로 저해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취해진 조치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한 당사국에 의해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국 간의 권리의무 관계

에 불균형을 발생시키는 경우, 서로 당사국은 균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가 우선 채

택되어야 하며, 추가의정서 제60조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모든 종류의 상품에 적용되는 세이프가드 조치와는 별도로 민감

품목인 헤이즐넛, 레몬 및 제조토마토에 각각 적용되는 특별한 협의 채널

27
 Additional Protocol and Financial Protocol signed on 23 November 1970, 

annexed to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urkey(OJ L 293, 29.12.1972).
28

 DECISION No 1/95 OF THE EC･TURKEY ASSOCIATION COUNCIL of 22 

December 1995 on implementing the final phase of the Customs Union 

(96/142/EC)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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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었다.  

  헤이즐넛 교역에 대해서는 터키와 EU 양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매 판매연도 9월 후반부와 매 판매연도 개시 사이에 유럽 관련 생산자 

조직과 터키의 Fiskobirlik을 포함한 관련 수출조합 간에 의견교환을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협의에서 헤즐넛의 시장상황, 예상 생산량, 재고

량, 생산자 및 수출가격, 시장발전 가능성, 공급과 수요 간의 균형 등 의제

가 논의되어야 한다. 터키로부터 EC로의 수출로 인하여 EC시장에서의 위

험성이 가까운 장래에 초래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 EC 집행위가 터키 당

국에게 이를 경고하면, 시장안정화를 목표로 한 협의를 즉시 개최한다.

  둘째, 터키의 EU에 대한 레몬 수출이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양측이 시장 내의 상황에 비추어 그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

견을 교환할 것에 합의하였다.

  셋째, 터키 내 특수한 생산 여건에 의해, EC의 터키산 토마토 제조품

(tomato concentrate)의 수입이 매년 상반기에 1만 5,000톤에 미치지 못하

는 경우, 양측 시장상황에 비추어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이렇게 헤이즐넛 교역에 있어서 양측의 협의체제 구축, 터키의 대 EU 

레몬･제조토마토 수출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협의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양측간 민감품목의 취급에 있어 상호 협력체제와 투명성 제고를 꾀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3.4. 평가 및 시사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현황을 살

펴보면, 한･EU FTA는 지정 농산물에 대해 손쉽게 적용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상대국이 원산지인 지정 농산물의 수입량

에 대해 설정된 일정한 기준량(trigger level)을 넘어설 때는 MFN 관세율까

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동 기준물량은 2004～2006년 평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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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관세율)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연간 증량률 적용기간 양허기간

쇠고기(40%) 9,900 복리 2% 15 15

돼지고기(22.5) 163 복리 2% 10 10

사과(45) 7,500 복리 2%
23(후지) 20

10(기타) 10

맥주맥(513)
맥아(269)

14,000 복리 2% 15 15

감자전분(455) 37,900 복리 2% 15 15

인삼(222.8) 300 복리 2% 18 15

설탕(40) 220 복리 2% 20 16

발효주정(270) 95 복리 2% 15 15

변성전분(385.7) 37,900 복리 2% 12 12

량의 110%, 소비량의 2～3%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가 

설정된 품목은 22품목이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6품목, 돼지고기(냉장) 2품목, 

사과, 맥주맥, 맥아, 감자전분, 인삼 6품목, 사탕수수(무당 기타), 발효주정, 전

분 2품목 등이다. 세이프가드 적용기간은 설탕, 인삼, 사과를 제외하고는 이행

기간 중으로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쇠고기 15년, 돼지고기 10년, 맥주맥 및 

맥아 15년, 감자전분 15년, 발효주정 15년 등이다. 사과와 인삼의 경우 적용기

간은 각각 23년과 18년으로 이행기간보다 3년이 길고, 설탕의 적용기간은 20

년으로 이행기간보다 4년이 길게 설정되어 있다.

표 2-12.  한･EU FTA 우리나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내용

자료: 한･EU FTA 협정문(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그 자체로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피해를 구

제하기에 충분하므로 양자 세이프가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WTO 농업

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FTA상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배송 중인 농산물은, 관세 인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여 농산

물 교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적용 대상품목

은 실품목 기준으로 30개 품목(세번기준 75개 품목)이다. 발동 수단은 물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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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세번기준 품목 수)

초기연도
발동기준(톤)

최종연도
발동기준(톤)

적용기간(년)

1 쇠고기(6) 270,000 354,000 15

2 돼지고기(2) 8,250 13,938 10

3 마늘(4) 1,148 2,297 18

4 양파(2) 2,904 5,808 18

5 고추(5)  827 1,655 18

6 녹두, 팥(2) 238 714 15

7 고구마(4) 212 530 10

8 기타서류-칡뿌리 등(1) 30 30 10

9 사과(1) 9,000 20,429 후지(23), 기타(10)

10 녹차(2)  8.3 16.6 18

11 생강(1)  573 1,147 18

12 맥주맥/맥아(2) 9,000 11,875 15

13 보리(2) 2,500 3,299 15

14 옥수수-팝콘용(1) 5,112 11,246 7

15 옥수수-기타(1) 187,547 412,603 7

16 메밀/기타곡물(2) 250 750 15

17 기타가공곡물(5) 128 299.10 15

18 감자 분/플레이크(2) 5,000 6,524 10

19 옥수수전분(1) 10,000 15,126 15

20 감자전분(1) 239 717 15

21 매니옥전분(1) 433 1,299 15

22 고구마전분(1) 202 606 15

23 기타전분(1) 53 159 15

24 낙화생(2) 140 281 18

25 참깨(1) 3,561 7,121 18

26 참기름(1)   30 61 18

27 인삼(16) 62  103 20*, 18**

28 설탕(2) 833,071 1,460,794 20

29 발효주정(1) 236 708 15

30 덱스트린/변성전분(2) 14,000 19,379 12

실품목 30개(세번기준 75개)

대한 제한이 아닌 관세인상 방식만 적용하며, 발동 횟수는 제한이 없다. 

표 2-13.  한･미 FTA 우리나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내용

 * 수삼 및 홍삼･백삼 등 뿌리 삼류(본삼, 미삼, 잡삼): 20년

** 홍삼분, 홍삼엑스, 홍삼태블릿 등 홍삼가공품: 18년



농산물 교역원칙 및 예외46

  한･미 FTA에서도 타 세이프가드 제도와의 중복적용 금지원칙이 규정되

어 있으나, 양자 세이프가드 및 다자 세이프가드와 중복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WTO 농업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에 대한 언급은 없

다. 한･미 FTA에서는 양국이 원산지인 농산물에 대해 농업협정상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아예 적용 배제시키고 있음은 주의를 요한다.

  이상을 살펴 볼 때, 한･EU FTA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품목이 

한･미 FTA에 비해 적게 설정되었으나 EU와의 FTA로 인한 국내 파급 영

향이 미국과의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로 큰 차이는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 증가로 인한 파급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 돼지고기와 낙농품이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

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타 세이프가드 제도와의 중복적용 배제 조항과 관련, 한국과 EU 

간에는 FTA상의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WTO 농업협정상의 세이프가드가 

중복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해당 농산물의 수입량이나 가격이 농업협정에 의해 설정된 일정

한 물량 및 가격 기준량(trigger level)을 초과한 경우, 농업협정상 특별 세

이프가드를 다자적으로 발동했더라도 한국과 EU 간에는 별도로 상대국의 

해당 농산물의 수입량이 기준량을 초과한 경우, 또 다시 상대국의 농산물

에 대해 FTA상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

론 이러한 중복적용이 의미를 가지려면 농업협정상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

해 부과된 최종 관세율이 FTA상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복귀하게 될 

MFN 관세율보다 낮게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농업협정상

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이미 충분히 관세를 높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했기 때문에, FTA상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여 그보다 낮은 

관세율로 복귀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감품목을 지정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를 구축하고  다른 

세이프가드 조치와의 중복적용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한 것은 한국 및 EU 

농업부문의 민감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FTA의 결과 

개방된 산업(특히 농업)이 급속한 붕괴의 길을 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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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효과적인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남용하여 과도하게 보호주의적으

로 운영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산업구조 조정과 연착륙을 위한 

유용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나가야 할 과제가 놓여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터키 FTA에서도 농수산물의 개방폭이 커지는 경우, 민감품

목을 지정하여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용시키고 타 세이프가드 제도

와의 중복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터키

측이 우리와의 FTA 협상과정에서 터키･ EU 관세동맹에서의 예와 같이 자

국의 수출품목인 헤이즐넛, 레몬 및 제조토마토에 대해 각각 적용되는 특

별한 협의체제나 수출 장애에 대한 조사 및 협의 조항 등을 제안할 경우, 

우리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의 도입과 대상품목의 범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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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준

1.1. 터키･이집트 FTA 및 터키･모로코 FTA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에서는 터키나 이집트(모로코)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제품이거나 터키나 이집트(모로코)에서 충분한 작업이나 공정을 거

친 재료로 터키나 이집트(모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각각 원산지상

품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준’과 ‘충

분 가공(sufficient working)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터키･이집트 FTA와 터키･모로코 FTA는 완전생산(wholly obtained) 기

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과 관련 정확히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① 어느 한쪽 당사국 내 토양이나 해상(seabed)에서 채굴된 광물.

② 그곳에서 수확된(harvested) 식물상품(vegetable products).

③ 그곳에서 출생하고 사육된(born and raised) 동물.

④ 그곳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⑤ 그곳에서 행해진 수렵(hunting)이나 어로 행위(fishing)에 의해 획득된 상품.

⑥ 터키나 이집트(모로코) 영해(territorial waters) 밖의 바다에서 터키나 이

집트(모로코) 선박에 의해 획득된 해양수산물이나 여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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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전적으로 위 ⑥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⑧ 원재료를 회수할 목적으로만 그곳에서 수집된 중고품(재생 목적이나 폐

기 목적에 맞는 중고타이어 포함).

⑨ 그곳에서 행해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waste)이나 부스러기

(scrap).

⑩ 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토(marine soil)나 하층토(subsoil)에서 추출된 상

품(그러한 토양에서 배타적으로 작업할 권한(sole rights to work)을 보

유하는 것을 전제).

⑪ 이상의 상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이상의 기준을 보면, 우선, 화훼, 채소, 과실, 곡물류 등 식물상품

(vegetable products)의 경우, 타국에서 ‘수확된(harvested)' 것에 대해서 원

산지 지위가 인정된다. 한편,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 원산지 기준에서도 

이러한 ‘수확(harvested)'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게 ‘재배되고 

수확된(grown and harvested)’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채택되어 있다.29

  그러므로, 제3국에서 완전히 재배된 식물을 당사국 영역으로 단순히 이

식한 후 바로 수확하는 경우에도 위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에서는 원산

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반해, 우리가 그동안 체결한 FTA상에서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가 곤란하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29 한･칠레 FTA 제4.1조(vegetable goods, as defined in the Harmonised System, 

grown and harvest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한･싱가포르 

FTA 제4.1조(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picked or gathered 

there), 한･EFTA FTA Annex I 제4조(vegetable products grown harvested or 

gathered there), 한･미 FTA 제6.22조(plants and plant products grown, and har-

vested or gather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한･EU FTA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제4조 1항(vegetable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there), 한･인도 FTA 제3.3조(plants and plant products harvested, picked or gath-

ered after being grow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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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과실 및 곡물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실익이 없으나, 화훼류

의 경우에는 단순 이식한 후 수확해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주

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물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되고 사육된(born and raised)' 경우

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된다. 즉, 제3국에서 출생한 동물을 당사국이 

수입해서 사육한 후 수출한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만, 육류의 경우에는 ‘당사국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제품'  

은 해당하므로,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한 후 도축했더라도 당사국 내에서 사

육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 지위가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

법으로 나뉜다. 우선 칠레 및 싱가포르와 각각 맺은 FTA에서는 ‘동물(live 

animals)'의 경우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

하는데 반해, ‘육류'의 경우에는 별도의 분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육류는 동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이므로, 육류는 ‘이상의 

상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good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j)’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결국 ‘당사국에서 출생하

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생산된 고기여야 원산지 지위가 인정되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EFTA FTA와 한･인도 FTA에서는 명시적으로 뒷받

침된다. 즉, 한･EFTA FTA에서는 안전 생산품의 종류로 ‘당사국에서 출

생하고 사육된 동물'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로부

터 획득된 제품(products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까지도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한･인도 FTA에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goods obtained from anim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로부터 획득한 고기에 대해서 원산지 지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칠레, 싱가포르 및 EFTA와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당사국

에서 사육되었을지라도 당해 동물이 당초 제3국에서 출생된 것이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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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는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가 미국 및 EU와 각각 맺은 FTA에서는 육류제품을 획

득한 대상 동물이 당사국 내에서 반드시 출생한 것이 아닐지라도 해당 육

류제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미 FTA에 따르

면, ‘당사국 내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goods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live animals)’을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 내에 있는 동물(live animals)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동물이 반드시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것일 필요는 없는 셈이다. 그러므

로 제3국에서 출생한 동물을 들여와서 당사국 내에서 도축한 육류라면 원

산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30 한･EU FTA에서도 마찬가지로 제3국

에서 출생한 동물일지라도 FTA 원산지 지위를 획득할 수는 있으나, 한･미 

FTA와의 차이점은 동물의 단순도축으로는 부족하고 해당동물을 적어도 

당사국 내에서 ‘사육'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당사국 내에서 사육한 

동물로부터 생산된 제품(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을 완전

생산품으로 인정하고 있다.31 

  이처럼 육류에 대해서는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에서 취하고 있는 접

근방식이 우리가 EU와 체결한 FTA와 동일하고, 반드시 당사국 내에서 출

생한 동물로부터 얻은 육류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한･미 FTA

와 유사하며, 반면에 우리가 여타 나라와 체결한 FTA와는 일치하지 않음

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30 한･미 FTA에서는 불인정 공정이나 불충분 공정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다. 즉,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동물을 도축(slaughter)하는 것이 불충분 공정

(insufficient working)에 해당함을 규정하여, 동물의 단순 도축행위로 인해 도축

지의 원산지 지위가 획득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한･미 FTA는 이

러한 규정도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동물의 단순 도축지라도 원산지 

지위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31 한･EU FTA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제4조 1항. 더구나 한･EU FTA에서는 

‘동물의 도축(slaughter of animals)'을 불충분 공정(insufficient working or proc-

essing)으로 규정하고 있다. Ibid.,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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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동물 및 육류 관련 원산지 규정

칠레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means: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j)  good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through (i), or from their derivatives, 
at any stage of production; 

싱가포르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means: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
(k) goods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exclusively from good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b), (c), (d), (e), (f), (g), (h), (i) and  (j), or from 
their derivatives, at any stage of production;

EFTA 

For the purposes of Article 2(a),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to be wholly obtained in a Party: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
(d) products from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인도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2(a), the following goods 
shall be considered as being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 Party: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d) goods obtained from animal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c);

미국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means: ...
(b)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c) goods obtain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from live animals; 

EU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obtained in a 
Party: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d)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터키･이집트,
터키･모로코 
FTA

The following shall be considered as wholly obtained in 
Turkey or in Egypt: ...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d)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표 3-1.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동물 및 육류의 원산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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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에 따르면, 수산물의 경우 당사국의 영해 

내에서 어로행위에 의해 어획된 상품은 물론, 영해 외의 바다에서도 ‘당사

국의 선박(their vessels)’에 의해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

로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상품을 ‘당사국의 가공선박(their factory ships)'

에서 전적으로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도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다. 

  이때, ‘당사국의 선박' 및 ‘당사국의 가공선박'이란 아래 조건을 충족해

야 한다.32

①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재된 선박이고

②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해야 하며

③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회사소유인 경우에는 

당사국 내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매니저, 이사회 의장 및 이사 과

반수가 당사국 국민이며, 파트너십이나 유한회사인 경우는 자본금의 과

반금액이 당사국･당사국 공공기관･당사국 국민 소유인 회사가 소유하

는 비율이 최소한 50%인 선박이어야 하며   

④ 선장(master) 및 간부들(officers)이 당사국 국민이고 

⑤ 선원의 75% 이상이 당사국 국민이어야 한다. 

32 제5조 2항. (‘The terms 'their vessels' and 'their factory ships' in paragraph 1(f) 

and (g) shall apply only to vessels and factory ships:

(a) which are registered or recorded in Turkey or in Egypt;

(b) which sail under the flag of Turkey or of Egypt;

(c) which are owned to an extent of at least 50 % by nationals of Turkey or of 

Egypt, or by a company with its head office in one of these States, of which 

the manager or managers,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the 

Supervisory Board, and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such boards are na-

tionals of Turkey or of Egypt and of which,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t-

nerships or limited companies, at least half the capital belongs to those 

States or to public bodies or nationals of the said States;

(d) of which the master and officers are nationals of Turkey or of Egypt; and 

(e) of which at least 75 % of the crew are nationals of Turkey or of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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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수산물의 원산지 기준을 평가해 보면, 우선 영해 내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해 누가 어획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원산지 상품 지위를 인

정하는 것은 영해 주권의 성격상 당연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우

리가 맺은 FTA에서도 모두 이러한 경우 영해주권에 입각한 원산지 기준

이 선언되어 있다. 한･미 FTA 및 한･인도 FTA의 경우에는 어획(fishing)

뿐만 아니라 ‘양식(aquaculture)'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명시하여 당사국

의 영해 내에서 양식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한･EU FTA의 경우는 어획(fishing)의 경우는 당사국 내수(land 

waters) 및 영해(territorial sea) 내에서 획득한 것이면 원산지 지위를 인정

하나, 양식(aquaculture)의 경우에는 물고기, 갑각류, 조개류 등이 내수나 

영해 내에서 ‘출생하고 자란 것(born and raised)’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상이하다. 이처럼 양식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게 되면, 국내 양식

업의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 어획과 양식을 구분하고 있는 한･미, 한･인도 및 한･EU 

FTA와는 달리 ‘어획(fishing)’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여 원산지 기준을 설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획'이라는 단어를 광의로 해석하여 양식까지 포

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에서는 양식이 당사국 영해 내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양식물의 출생

의 기원과 상관없이 원산지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영해 이원의 바다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터키･이집트(모로코) 

FTA는 어획자의 국적이나 어로선박의 등록국 및 기국(flag state)을 기준으

로 어획물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의 입장과 유사하다.

  다만, 이러한 기본적 요건 이외에 추가로 당사국 국민이나 회사의 소유 

비율, 회사 본사의 위치, 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선장 및 간부들의 국

적, 선원의 국적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영해 

이원의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 지위 인정 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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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추가적 기준 중에서 당사국 국민이나 회사

의 50% 이상 소유 비율과 회사 본사의 당사국 위치 조건은 한･EU FTA에

서도 채택되어 있다.

  이처럼 영해 이원의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터

키･이집트(모로코) FTA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엄

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EU FTA 보다도 더 엄격한 추가적 요건인 

어로선박의 소유회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당사국 국적요건, 선장･간부 

전원의 당사국 국적요건 및 선원 75% 이상의 당사국 국적요건이 채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영해 이원의 바다 토양(soil)이나 하층토(subsoil)에서 채취한 상품

의 경우, 터키･이집트 FTA는 당사국이 그러한 지역에서 채취 행위를 할 

‘배타적 권리(sole rights)’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이런 경우, 당사국이 

‘채취 권한(rights to exploit)’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원산지 지위

를 판정하고 있다.33 다만 한･EFTA FTA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FTA에서

는 ‘채취 권한(rights to exploi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배타적 

33
 한･칠레 FTA 제4.1조(goods taken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from the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erritorial waters, provided that a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한･싱가포르 FTA 제4.1조(goods taken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from the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outside territorial 

waters, provided that the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한･인도 FTA 

제3.3조(goods taken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from the seabed or be-

neath the seabed outside territorial sea of a Party, provided that the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or beneath the seabed in accordance with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한･미 FTA 제6.22조 (goods 

taken by a Party or a person of a Party from the seabed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provided that Party has rights to exploit 

such seabed or subsoil), 한･EU FTA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제4조 1항 

(products extracted from marine soil or subsoil outside the territorial sea of a 

Party provided that a Party has rights to exploit that soil or sub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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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sole rights)'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채취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서 당사국 국민이나 선박이 채취한 상품의 경우에는 당사국이 ‘배타적 권

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터키･이집트(모로코) FTA와 한･EFTA FTA에

서는 원산지 판정을 받기가 곤란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구나 터키･이

집트(모로코) FTA에서는 ‘당사국 선박'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추가적 요

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영해 이원의 바다 토양이나 하층토에서 채

취한 상품의 원산지 지위 획득이 어렵게 되는 셈이다. 

  이 문제는 주로 심해저나 대륙붕에서 채취한 광물자원의 문제이므로 농

수산물 원산지 판정의 문제와는 관련은 적으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해 이원의 바다 토양에서 채취한 해초류 등에 있어서의 원산지 판정 문

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농수산물 교역과 관련 검토가능한 사안이

다. 결국 이 문제는 영해 이원 지역에서 ‘배타적' 권리 보유를 조건으로 요

구할지 말지의 선택적 문제라 할 수 있다.

1.2. 터키･EU 관세동맹

  터키･EU 관세동맹은 원래 1998년 EC･터키 협력이사회 결정의 부속협

정인 Protocol III을 통해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에 이 

protocol을 개정함으로써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규정 통합노력에 

동참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개정된 protocol을 중심으로 터키･EU 

간 농산물 교역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 지역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제품이거나 충분한 작업이나 공정을 거친 

재료로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각각 원산지상품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완전

생산 기준과 관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① 어느 한쪽 당사국 내 토양이나 해상(seabed)에서 채굴된 광물

② 그곳에서 수확된(harvested) 식물상품(vegetable products)

③ 그곳에서 출생하고 사육(born and raised)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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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곳에서 사육된(raised)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⑤ 그곳에서 행해진 수렵이나 어로행위에 의해 획득된 상품

⑥ EC나 터키의 영해(territorial waters) 밖의 바다에서 터키나 EC 선박에 

의해 획득된 해양 수산물이나 여타 상품

⑦ 전적으로 위 ⑥에서 언급된 상품으로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⑧ 원재료를 회수할 목적으로만 그곳에서 수집된 중고품(재생목적이나 폐

기목적에 맞는 중고타이어 포함)

⑨ 그곳에서 행해진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waste)이나 부스러기

(scrap)

⑩ 당사국 영해 밖의 해양토(marine soil)나 하층토(subsoil)에서 추출된 상

품(그러한 토양에서 배타적으로 작업할 권한(sole rights to work)을 보

유하는 것을 전제로)

⑪ 이상의 상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이상의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식물, 동물, 육류, 영해나 영해 이

원의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 및 해산물, 가공 해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터키･이집트 및 터키･모로코 FTA의 그것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 항에서 설명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터키･EU 관세동맹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영해 이원의 바다에서 어획한 수산물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 엄격한 추

가적 요건인 어로선박의 소유회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당사국 국적요

건, 선장･간부 전원의 당사국 국적요건 및 선원 75% 이상의 당사국 국적

요건도 터키･이집트 및 터키･모로코 FTA의 그것과 동일하게 채택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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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분가공(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기준

  터키･이집트 FTA, 터키･모로코 FTA 및 터키･EU 관세동맹은 충분가공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과 관련 정확히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것은 ‘Pan-European Area of Cumulation'을 탄생시키면서 EU 및 주변지역 

간의 원산지 규정의 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원산지 규정상의 충분가공 기준을 HS 각 상품

분류별로 살펴보고, 우리가 맺은 FTA와 비교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2.1. 1～4류

  1류(산동물), 2류(육류), 3류(어패류)의 경우 모든 동물이 완전생산되거나 

사용된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되어야 한다. 4류(낙농품 및 조란)의 경우, 사

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인도와 맺

은 CEPA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싱가포르 및 미국과 각

각 맺은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되어 있다. 

  한･EU FTA에서는 위 터키측의 원산지 기준과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류에서 ‘버터우유, 고체우유 및 크림, 요구르트, 발효유 등(0403)'은  

사용된 모든 4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이고, 사용된  2009호의 과일주스(파인

애플, 라임 및 포도주스 제외)가 원산지 제품이고, 사용된 17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버터우유, 고체우유 및 크림, 요구르트, 발효유 등의 경우에는 단

순히 4류 재료의 완전생산 기준 뿐만 아니라, 2009호 및 17류 재료가 모두 

원산지 기준 및 30% 역내 가치기준 한도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이러한 0403호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한･EU FTA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서 동일한 내용의 

0403호의 예외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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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류

  5류(기타 동물성 생산품)에서는 모든 5류 재료가 완전 생산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다만 0502호의 경우 털이나 머릿털을 세척하고, 감염방지 처리

하고, 솎아내고, 직모 처리한 작업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5류에서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0502호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한･인도 CEPA 수준으로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5FB

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0502호의 예외는 

두지 않고 있다.

2.3. 6류

  6류(산수목 및 화훼류)에서는 사용된 6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

과,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

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측 기준과 동일하게 6류 재료가 모두 완

전생산품일 것과,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4. 7류

  7류(채소)에서는 사용된 7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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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채택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 터키측 기준과 동일하게 사용된 7류 재료가 모

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8류

  8류(과실/견과류)에서는 모든 과일과 견과류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 가격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

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EU측 주장을 수용한 결과 모든 과일과 견과

류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격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6. 9류

  9류(커피/차)에서는 사용된 9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

다. 단 0901호, 0902호 및 0910호의 경우에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090210소호의 경우에는 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재료에 대한 완전생산 기준만을 채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나 5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기준(090121-090122)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090111-090112, 090190, 0902-0903, 090420, 091010)와 6단위

(090121, 090122, 090411-090412, 0905-0909, 091020-091099) 세번 변경 

기준이 품목에 따라 각각 채택되어 있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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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터키 기준을 채택하고, 090210소호의 예외(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

품일 것)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2.7. 10류

  10류(곡물류)에서는 모든 10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싱가포르,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터

키 기준과 같다.

2.8. 11류

  11류(곡물의 분/전분)에서는 사용된 모든 곡류, 식용채소, 뿌리, 줄기나 

과일이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다. 단, 1106호의 경우에는 제분과 건조

가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7, 8, 10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만을 요

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 기

준을 채택하고 일부 품목(1107-1109)은 4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 기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

EU FTA에서는 위 터키 기준과 한･인도 CEPA 기준을 혼합한 후 변형하여 규정

하고 있다. 즉 사용된 7, 8, 10, 11, 23류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110610소호의 경우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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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2류

  12류(유지작물 및 인삼)에서도 사용된 모든 12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한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EU 

FTA는 터키 및 한･인도 CEPA 기준과 같다.

2.10. 13류

  13류(식물성엑스)에서는 1301호의 경우 사용된 1301호 비원산지 재료의 가

치가 최종 제품 공장도 가격의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302호 중 일부의 경

우는 사용된 자재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다. 기타 1302호 제품은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가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사용된 13류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

되어 있고, 130239소호의 경우 이에 더해 130239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질량비율이 제품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터키 기준을 채택하여 1301호의 경우 

1301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5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302호의 경우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가치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302호 중 일부의 경우에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요구

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사용 재료의 제한 규정 대신에 적용).

2.11. 14류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에서는 사용된 모든 14류 재료가 완전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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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을 요구한다. 

  한･인도 CEPA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130239 소호 품목의 경우 질량기준 50% 이하의 비원산지 재

료 비율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 기준 및 한･인도 

CEPA의 기준과 같다.

2.12. 15류

  15류(동물성 유지)에서는 기본적으로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이 채택되

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각 세부 항목별로 특정 HS 4단위 세번을 정하여 

세번 변경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거나 완전생산 기준을 채택하

되 예외적으로 세번 변경이 발생해도 되는 범위의 세번을 지정하고 있다

(부표 2. 참조).

  한･인도 CEPA의 경우에는 1501～1503호의 경우에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1504호의 경우 HS 4

단위 세번 변경에 40% 역내가치, 1507～1522호의 경우 HS 4단위 세번 변

경에 40%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501～1510호의 경우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1511호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가치, 1512～

1515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역내 가치, 151610소호는 HS 2단

위 세번 변경, 151620소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 역내 가

치, 1517～1522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의 경우 1501～1518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 1520호는 HS 

6단위 세번 변경, 1521～1522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터키 기준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상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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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01, 1502호에서 ‘fats from bones or waste‘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 1504, 1506호에서 ‘solid fractions‘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

로 HS 4단위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③ 1505, 1507～1515호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13. 16류

  16류(육/어류 조제품)의 경우 1류의 동물로부터 제조한 것이고, 3류의 재료

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 재료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 HS 4단위 세번 변경과 역내 가치 40% 이상의 충

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

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603～1605

호의 경우 추가적으로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키 기준과 같다.

2.14. 17류

  17류(당류/설탕과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나, 

1701, 1702, 1703, 1704의 일부 제품에서 제품 가치의 30% 미만의 비원산

지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17류에 대한 충분가공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

로, 완전생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701～1703호에 대해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1704호에 

대해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는 45% 이

상의 역내 가치 포함비율도 함께)을 요구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터

키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66

2.15. 18류

  18(코코아 및 코코아 조제품)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비원산지 재

료의 가치가 제품가치의 30%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1801～1802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

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1803～1806호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1801～1802호에 대해서는 HS 2단위 세

번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1803～1805호는 HS 4단위 세번 변경기준

을 채택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1806호에 대해 HS 4단위 세번 변

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180610소호는 HS 4단위 세번 변경 및 90% 이상의 

건조설탕을 포함한 상품이 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포함하지 않고, 90% 

미만의 건조설탕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17류의 비원산지 설탕을 질

량기준으로 35% 이상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는 180620

소호에 대해 HS 4단위 세번 변경, 180631～180690소호에 대해서는 HS 6

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한다. 한･EU FTA는 터키 기준과 같다.

2.16. 19류

  19류(곡물 및 곡분의 조제품)에서는 1901호의 경우는 몰트추출액이 10

류의 곡물로부터 제조되었을 것, 기타 제품의 경우는 HS 4단위 세번 변경

과 30% 미만의 비원산지 재료 가치요건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02호의 경우는 사용된 고기나 생선류 질량의 비율이 20%를 넘는지 여

부에 따라, 넘지 않는 경우는 사용된 곡물과 그 파생물이 완전생산품일 것

만을 요구하고, 20%를 넘는 경우에는 위에다 2류와 3류 재료가 완전생산

품일 것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1903호의 경우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한다. 1904호의 경우는 HS 4단위 세번 변경, 사용된 곡물과 밀가루가 



농산물 관련 원산지 규정 67

완전생산품일 것, 그리고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가치의 30%를 넘지 않

을 것을 요구한다. 1905호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한다. 

  한･인도 CEPA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상

의 역내 가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1901호에 대해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1902～1905호에 대해서는 HS 4단위 변

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190110소호는 HS 2단위 변경과 함께 질량기준 10% 

이상의 고체우유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190120소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질

량기준 25% 이상의 버터기름을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소매용이 아닌 경

우), 4류의 낙농품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190190소호는 HS 2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질량기준 10% 이상의 고체우유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1902～190430, 

190490소호, 1905호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한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표현만 바뀌었을 뿐 터키의 기준

과 유사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이 상이하다. 

① 1901에서 몰트 추출액의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② 1901에서 4류, 1006호 및 11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③ 190219소호와 190230소호의 예외를 두어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

하고 있다.

2.17. 20류

  20류(채소/과일 조제품)는 기본적으로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하나 제품별

로 HS 4단위 세번 변경(2001, 2004, 2005호), 30% 이하의 비원산지 재료 

가치(2006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30% 이하의 비원산지 재료가치

(2007호), 원산지 견과류와 유지작물 재료가 제품가치의 60%를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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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17류 재료비율이 30% 이하일 것(2009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부표 3 참조). 

  한･인도 CEPA에서는 품목별로 HS 2단위 세번 변경(200320～200390, 

200590～200600, 200819소호) 또는 HS 4단위 세번 변경(200110～200310, 

200410～200580, 200710～200811, 200820～200990소호)을 요구하고 

40%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2001～2008호의 경우 HS 4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200911～200980소호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그리고 200990소호는 55% 이상

의 역내 가치 포함을 요구한다.

  한･미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200990소호에 대해서는 HS 4단위 변경에 더해 35%(집적법) 또는 45%(공

제법) 역내 가치 포함 조건이나 HS 2단위 세번 변경조건을 선택적으로 충

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위 터키 기준과 유사하나 아래와 같이 수

정하고 있다.

① 20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너츠, 채소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

을 요구하는 것에 추가로 17류 재료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2001～2005호의 예외를 규정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건이 2001～2005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200811소호에 대해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한다.

③ 200819소호에 대해 설탕이나 당분 첨가물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원산

지 견과류 및 유지작물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의 60%를 초과할 것을 

요구한다.

2.18. 21류

  21류(기타 조제식료품)에서는 기본적으로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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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4단위 세번 변경과 사용된 치커리(chicory)가 모두 완전생산품일 것(2101

호),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하나 겨자가루나 조제 겨자는 사용될 수 있음

(2103호), 2002～2005호 조제 채소로부터 세번 변경되는 것을 제외하고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있을 것(2104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17류 재료가 제

품가치의 30% 이하일 것(2106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부표 4 참조).   

  한･인도 CEPA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0% 이상의 역내 가치 포

함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55% 이상의 역내 가치 포

함(210111～210112),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210120-210130, 2103-2104, 2106소호), HS 4단위 세번 변경(2102호) 및 

HS 2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2105호)을 각각 요구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2101～2102호, 210310소호, 

210330소호, 2104호), HS 2단위 세번 변경과 토마토 케첩이 200290소호의 

비원산지제품을 포함하지 않을 것(210320소호), HS 4단위 세번 변경

(210390소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더불어 일정한 낙농품 포함 조건

(2105호), HS 2, 4, 6단위 세번 변경과 더불어 과일 주스, 고체우유 등에 

대한 다양한 부대조건(2106호)34 등을 부과하고 있다.

34
 Ibid. 

21.06 

A change to concentrated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vi-

tamins or mineral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subheading 2202.90. 

A change to mixtures of juices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erals of subheading 

2106.90: 

(a)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from mixtures 

of juices of subheading 2202.90; or 

(b)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Chapter 21, heading 20.09, or from mix-

tures of juices of subheading 2202.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juice of a single fruit or vegetable, 

or juice ingredients from a single non-party, constitute in single strength form 

not more than 60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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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는 기본적으로 위 터키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

고 있다.

① 2101호에 대해, 사용된 치커리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2105호에 대해, 4류 재료가치가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17류 재료의 가치도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아

야 함을 요구한다.

③ 2106호에 대해, 121120소호와 130219소호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4류 재

료가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한다. 

2.19. 22류

  22류(음료, 주류, 식초)에서는 기본적으로 HS 4단위 세번 변경과 사용된 

포도와 포도 추출물이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2202호에

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 17류 재료의 가치가 최종제품 가치의 30% 이

하일 것 그리고 과일주스(파인애플, 라임, 자몽 제외) 재료가 원산지 재료

A change to compound alcoholic preparation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subheading, except from heading 22.03 through 22.09; 

A change to sugar syrup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17; 

A change to goods containing over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f sub-

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4, or from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f subheading 

1901.90; or 

A change to fruit packed in gelatin containing more than 20 percent by weight 

of fruit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Chapter 20; 

or 

A change to ginseng preparations of subheading 2106.90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s 1211.20 and 1302.19.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heading 21.06 from any other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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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을 요구하며, 2207호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포도 및 포도 추

출물이 완전생산품이거나, 모든 다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에는 아락

(arrack)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208호에서는 HS 4

단위 세번 변경과 포도 및 포도 추출물이 완전생산품이거나, 모든 다른 재

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에는 아락(arrack)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부표 5 참조). 

  한･인도 CEPA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0% 역내 가치 포함 요건

(2202호), HS 4단위 세번 변경(220890소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0% 

역내 가치 포함 요건(2209호)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2201호), HS 4단위 세번 

변경과 4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2202호), HS 4단위 세번 변경(2203～

2209호)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

(2201호, 220210소호, 2203～2205호, 2207호), HS 4단위 세번 변경(2209

호), HS 4단위 세번 변경이나 일정한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선택적으로 

요구(2206, 2208호), HS 2, 4, 6단위 세번 변경과 함께 일정한 주스 응축

물, 고체우유 등 관련 다양한 부대조건을 부과(220290)35하는 경우로 나뉘

35
 Ibid.

2202.90 

A change to juice of any single fruit or vegetable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

erals of subheading 2202.90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from juice concentrates of subheading 2106.90; 

A change to mixtures of juices fortified with vitamins or minerals of subheading 

2202.90: 

(a)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heading 08.05 or 20.09 or from mixtures of 

juices of subheading 2106.90; or 

(b) from any other subheading within Chapter 22, heading 20.09 or from mixtures 

of juices of subheading 2106.90,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chapter, provided that the juice of a single fruit or vegetable, or juice in-

gredients from a single non-party constitute in single strength form not more 

than 60 percent by volume of the good; 

A change to beverages containing milk from any other chapter, except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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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있다.

  한･EU FTA에서는 위 터키 기준을 채택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수정을 

가하고 있다. 

① 2202호에서 121120소호, 130219소호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추가

적으로 요구한다. 

② 2207과 2208호에서, 터키 기준 중에서 ‘모든 다른 재료가 원산지 재료

인 경우에는 아락(arrack)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삭제하

였다.

2.20. 23류

  23류(조제사료)에서는 HS 4단위 세번 변경을 요하나, HS 2～3류 재료

가 완전생산품일 것(2301호), 옥수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2303호), 올

리브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2306호), 곡물, 설탕, 당밀, 고기, 우유가 원

산지 재료이고 HS 3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2309호) 등을 각각 요구하

고 있다.

  한･인도 CEPA의 경우는 HS 2단위 세번 변경을 요한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2301～2308호), 55% 이상의 역내 가치 

포함 비율(2309호)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

경(2301～2308), HS 4단위 세번 변경(230910, 230990소호)을 요구하고 있

다. 한･EU FTA에서는 위의 터키 기준과 유사하나 2309호에서 3류의 재료

가 완전생산품일 것이라는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Chapter 4 or from dairy preparations containing over 10 percent by weight of 

milk solids of subheading 1901.90; or 

A change to ginseng preparations of subheading 2202.90 from any other heading, 

except from subheadings 1211.20 and 1302.19.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subheading 2202.90 from any other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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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24류

  24류(담배)의 경우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하나 2402와 2403

호의 경우 질량기준 70% 이상의 비제조 담배나 담배 찌꺼기(tobacco 

refuse)가 원산지 제품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인도 CEPA는 24류에 대한 충분가공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완

전생산 기준만이 적용된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HS 2단위 세번 변경

(2401호), HS 4단위 세번 변경(2402, 2403호)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2단위 세번 변경(2401, 2402호)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간 일정한 물량을 실행연도 7년까지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2401호의 비원산지 담배를 포함하는 240220소호의 상품을 미국 내에서 재

배하고 수확한 잎담배의 포함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면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하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36 한･EU FTA에서는 위 터키 기준과 동

36 Ibid. 

Chapter 24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24.01 

A change to heading 24.01 from any other chapter. 

24.02 

A change to heading 24.02 from any other chapter or from wrapper tobacco not 

threshed or similarly processed of heading 24.01, or from homogenized or recon-

stituted tobacco suitable for use as wrapper tobacco of heading 24.03. 

Note: 

Subject to the annual quantitative limitations set out below, each Party shall treat 

as originating any good of subheading 2402.20 that contains non-originating to-

bacco of heading 24.01, provided that: 

(a) leaf tobacco of heading 24.01 that has been grown and harvested in the 

United States constitutes not less than 30 percent by weight of the tobacco 

contained in such good; or 

(b) originating leaf tobacco of heading 24.01 constitutes not less than 60 percent 

by weight of the tobacco contained in such good. 

The quantitative limitations provided for in year 7 shall apply to all subsequ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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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2.3. 충분가공 기준의 시사점

  이상과 같은 터키의 특혜 원산지 충분가공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터키는 FTA 원산지 규정 

간의 통합노력을 기울여, 특혜 원산지 기준이 수렴되고 있는 반면, 우리가 

맺은 특혜 원산지 규정은 각 FTA에 따라 각양각색의 기준이 채택되어 있

어 통일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터키의 경우에는 유럽

과 지중해 지역의 다소 유사성이 높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고, 

EU의 원산지 규정 통합노력이 가시화되어 원산지 규정간의 수렴작업을 자

연스럽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러한 통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델이 될 만한 품목

별 원산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 FTA 협상 시마다 양자적 고려에 

의해서만 원산지 기준을 협상하다 보니 상대국이 제시하는 원산지 기준의 

Year Quantity 

         (million pieces) 

1        1,100 

2        1,350 

3        1,600 

4        1,850 

5        2,100 

6        2,300 

7        2,500 

24.03 

A change to homogenized or reconstituted tobacco for use as cigar wrapper of 

subheading 2403.91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to any other good of heading 24.03 from any other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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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맞추어 일정한 수정만을 가하는 식으로 협상을 타결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인들은 매 FTA마다 상이한 기준에 맞추어 교역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일이 되풀이된 것이다. 특히, 미국과 EU라는 

서로 다른 두 거대 경제권과 동시에 FTA를 협상하다 보니, 우리의 원산지 

규정도 미국식과 EU식이 서로 대립해 있는 형태로 도입되게 되었다. 

  터키와의 FTA협상에서는 EU식이 기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터

키는 통합 원산지 규정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터키･EU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해 볼 때, EU식을 고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한･EU FTA상의 품목펼 원산지 

규정이 터키가 맺은 FTA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EU식을 기본으

로 협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EU와 협상 과정에서 EU의 통합원산지 기준과 

비교하여 수정하는 데 성공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한･터키 FTA 협상에 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0502(prepared pigs', hogs' or boars' bristles and hair)의 경우 털이나 

머리털을 세척하고, 감염방지 처리하고, 솎아내고, 직모처리한 작업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 삭제.  

② 090210의 예외(chapter 9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를 삭제. 

③ Chapter 11(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에 있어, 사용된 chapter 7, 8, 10, 11, 23의 재료가 완전생

산품일 것을 요구하고, 110610(flour, meal and powder of the dried, 

shelled leguminous vegetables of heading 0713)의 경우는 4단위 세번변

경을 요구. 

④ Chapter 13(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에 

있어, 1302 중 일부(Mucilages and thickeners, modified, derived from 

vegetable products)의 경우에는 ‘non-modified mucilages and 

thickeners'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 대신에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요구. 

⑤ Chapter 15(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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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에 있어, (i) 

1501, 1502에서 ‘fats from bones or waste’의 예외를 삭제 (ii) 1504, 

1506에서 ‘solid fractions’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4단

위 세번 변경을 기준으로 설정 (iii) 1505, 1507-1515에서 4단위 세번변

경을 기준으로 설정.

⑥ Chapter 19(preparations of cereals, flour, starch or milk; pastrycooks' 

products)에서 (i)1901에서 Malt extract의 예외를 삭제 (ii)1901에서 

chapter 4, heading 1006 및 chapter 11의 모든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

을 추가적으로 요구 (iii)190219(Noodles)와 190230(Ramen) 예외를 두

어 4단위 세번 변경을 요구.   

⑦ Chapter 20(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에서 (i)chapter 20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과일, 너츠, 채소 재

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추가로 chapter 17의 재료 가치

가 제품 공장도가격의 30%를 넘지 말아야 함을 요구. 그리고 

2001-2005 예외를 규정하지 않음 (ii)200811에 대해 4단위 세 번변경을 

요구 (iii)200819에 대해 설탕이나 당분 첨가물의 포함여부에 상관없이 

원산지 너츠 및 유지종자의 가치가 제품 공장도가의 60%를 초과할 것

을 요구. 

⑧ Chapter 21(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에서 (i)2101에 대해, 사용

된 치커리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ii)2105(Ice cream and 

other edible ice)에 대해, chapter 4 재료가치가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아야 함을 요구하고, chapter 17 재료의 가치도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아야 함을 요구 (iii)2106에 대해, 121120과 130219 재료

가 완전생산품일 것과 chapter 4 재료가 제품 공장도가의 30%를 넘지 

않을 것을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

⑨ Chapter 22(Beverages, spirits and vinegar)에서 (i)2202(waters)에서 

121120, 130219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 (ii) 

2207과 2208에서, 터키 기준 중에서 ‘모든 다른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에는 아락(arrack)을 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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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Chapter 23(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에서 2309의 chapter 3의 재료가 완전생산품일 것이라는 

조건을 삭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정사항들을 참고로 하고, 터키의 주력 수출품 

등을 고려하여 민감한 품목 등의 처리에 있어서 가급적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더욱 많은 수정을 가해 협상해야 할 것이다.       

3. 원산지 판정기준 완화 수단

  일반적으로,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

단으로 최소 허용수준(De Minimis), 누적(cumulation) 조항 및 대체가능 상

품 및 재료(fungible goods and materials) 제도가 있다. 

3.1. 최소 허용수준

  터키가 맺은 FTA에서는 모두 10%를 최소 허용수준으로 설정하여, 사용

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최종 제품의 공장도가(ex-works price)의 10% 

이하인 경우 당해 제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소 허용수준 원칙은 주로 일부 소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 변

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원산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특

정 사용 한도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비율을 완화하는 식으로 적

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불인정 공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어서

도 안 되며, 섬유 및 의류제품에는 최소 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최소 허용수준이 채택되어 왔다. 다만, 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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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FTA에서는 제품의 조정가(adjusted value)37의 8%를 기준으로 채택하

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비원산지 재료가 최종 제품과 같은 소

호에 분류되는 경우)하에 최소 허용수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제품의 관세가격(customs value)의 10%를 최소 

허용기준으로 채택하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는 제품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10%를 기준으로 설정

하고, 농산물에 대해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EFTA FTA에서는 제품 

공장도가(ex-works price)의 10%를 최소 허용기준으로 채택하고 농산물에

도 적용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제품 조정가(adjusted value)의 1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농수산물에는 최소 허용기준의 적용이 배

제된다. 이러한 농수산물로 어류(HS 제3류), 낙농제품(HS 제4류), 채소류

(HS 제7류), 쌀제품(HS1006, HS 제11류), 감귤류(HS0805), 주스류

(HS2009.11-39), 복숭아･배 및 살구류(HS 제8류, 제29류), 동식물성 유지

(HS 제15류), 설탕(HS 제17류) 등을 나열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제

품 공장도가격(ex-works price)의 1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농산물의 경

우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맺은 FTA에서는 최소 허용수준의 정도, 기초가격의 종

류, 농산물에 대한 적용여부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칠레나 인도

와 같은 농업국가와 체결한 FTA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최소 허용수준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건부 배제에 성공하여,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기준 

충족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가급적 배제시켜, 국내 농업 보호에 도움을 주

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칠레와의 FTA에서는 일반적인 10% 기준보다 

낮은 8% 기준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EU와 같은 농업강국이면서 협상력이 강한 국가와의 FTA에서는 

최소 허용기준이 농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을 배제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과의 FTA에서는 공장도가가 아닌 제품 조정가를 기준으

37
 조정가격이라 함은 관세평가협정 제1조 내지 제8조, 제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

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한･칠레 FTA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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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가 채택되었으므로 최소 허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셈이

다. 

  반면, EFTA 국가들은 비교적 농업강국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최소 허용기준의 적용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와 FTA를 협상함에 있어, 터키측은 자국의 모델 통합원산지 규정상 

원칙에 따라, 제품 공장도가의 10%를 설정하고 농산물분야에도 적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EU 및 EFTA와의 FTA에서 수용한 것

이므로 결국 수용 가능하나, 농산물 배제원칙 등을 우선 제안하여 협상의 

레버리지로 삼은 뒤 적절한 시기에 양보하는 협상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3.2. 누적평가(Cumulation) 조항

3.2.1. 누적평가의 의의

  원산지 누적평가(cumulation)란 일정한 범위의 FTA 상대국 간에 상호 

수출품의 원산지를 판정함에 있어, 일정한 원산지 재료를 상대국이 원산지

인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

한 누적평가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 바, ‘양자 누적평가(bilateral 

cumulation)’, ‘교차 누적평가(diagonal cumulation)’ 및 ‘완전 누적평가(full 

cumulation)’가 그것이다.

  특혜 원산지 판정에 있어 전적으로 수출국 국내에서의 세번 변경이나 

가치창출 비율을 기준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FTA 상대국이 원산지인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그 국가로 수

출하는 경우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마치 수출국 원산지재료인 것처럼 간주

하여 원산지 판정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식인 양자 누적평가제도가 여러 

FTA에 도입되어 왔다.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대국으로부터 재료를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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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생산할 유인이 증가하게 되므로 양국간 ‘sourcing'이 활발해지고 교

역증대의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통합이 가속화된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FTA는 모두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

EFTA, 한･미국 간의 양자에만 적용되는 양자 누적평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상대국이 원산지인 재료를 들여와 최종제품을 생산한 후 상대국

에 수출하는 경우, 동 재료를 마치 자국이 원산지인 것처럼 간주하여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우리가 맺은 FTA 상대국과 양자

적으로만 이러한 혜택이 적용된다.  

  ‘교차 누적평가제도’란 어떤 FTA 당사국 이외의 국가가 원산지인 재료

에 대해서도 FTA 당사국 상호간에 누적평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누적평가의 대상국 범위를 넓혀 FTA 상대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원

산지 재료에 대해서도 수출국 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차 누적평가인 것이다. 

  EU를 비롯한 EEA 국가들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여 EFTA, 중부 및 

동부유럽, 발칸제국들을 대상지역으로 한 ‘diagonal cumulation’을 상호 적

용(Pan-European Area of Cumulation)하는데 합의한 바가 있다. 최근 EEA

국가들은 diagonal cumulation의 대상지역을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이스

라엘 등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까지 확대 적용하는 제도(Pan-Euro-Med 

diagonal cumulation)를 도입 중이다. EU는 또한 일반 특혜관세(GSP) 맥락

에서도 일종의 교차 누적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ASEAN, CACM, 안

데스 공동체를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38 

38 이 밖에도 SAPTA의 경우 diagonal cumulation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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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an-Euro-Med Cumulation Zone

  완전 누적평가제도(full cumulation)란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cumulation까지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양자관계나 다자관

계의 상대국이 원산지인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판정을 받은 재료에 대

해서도 그 재료 생산에 투입된 대상지역 내의 생산 공정이나 가치를 수출

국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특혜 원산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제

도가 ‘full cumulation'이다. ‘full cumulation’은 재료의 원산지 지위와는 상

관없이 그 적용대상 국가 내에서의 모든 공정을  총괄적으로 계산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원산지 판정 가능성을 최대로 높여주고 상호간 

‘sourcing' 및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EU는 아프리카･카리

비언 국가들(Cotonou 협정)과 ‘full cumulation'을 적용하여 상호 협력관계

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전 누적평가제도는 교차 누적평

가제도와 더불어 ‘확대 누적평가제도(extended cumulation system)’라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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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터키가 맺은 FTA의 누적평가 조항

  터키가 이집트, 모로코, EU와 체결한 FTA와 관세동맹에는 모두 교차 누

적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그 문안은 부표 6과 같다. 

  터키가 (i)Bulgaria, Switzerland(including Liechtenstein), Iceland, 

Norway, Romania, Turkey 또는 EC가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하여, (ii)터키 내에서 ‘minimal processing'을 넘

어서는 가공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iii)충분한 가공을 거치지 않았

더라도(not be necessary for such materials to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iv)이 제품을 ‘터키의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한다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urkey)’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의 ‘diagonal cumulation’은 2항을 통해 Faroe Islands 및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에 참여하고 있는 지중해연안 국가들

(Algeria,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orocco, Syria, Tunisia, West 

Bank, Gaza Strip)에 까지 그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정의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cumulation을 허용하고 있어 ‘bilateral cumulation’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들 대상국가가 원산지인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cumulation을 허용한

다는 점에서 비원산지재료에 대한 cumulation까지 허용하는 'full 

cumul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완성품의 수출국인 터키에서 ‘minimal processing'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진 터키가 원산지국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완성품 수출국인 터키에서 ‘minimal processing' 이하

의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최대로 가치를 부가

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3항). 이 경우에는 결국 재료의 가치와 제조국

의 공정가치 간의 비교에 의해 원산지 판정이 나게 된다. 한편, 완성품의 

수출국에서 아무런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4항).  

  결국 'diagonal cumulation'은 FTA 특혜 원산지 규정 체계의 지리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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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참여국 간 원산지 규정의 조화(harmonization)를 위

한 주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cumulation이 별개의 지

역 무역협정 간에 적용되는 경우, 특정한 지역 무역협정의 비회원국에게 

이익을 주게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비회원국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

되므로 WTO 협정상의 최혜국 대우(MFN)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39

  이러한 ‘diagonal cumulation'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터키･이집트 

FTA는 참여국들이 GATT 제XXIV 조항의 지역 무역협정 관계에 있을 것, 

이들 지역 무역협정이 동일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으로 재료나 상품의 원산

지 판정을 내릴 것, 터키와 이집트의 관보에 이러한 필요조건들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5항)

  이처럼 터키･이집트 FTA는 터키측의 ‘diagonal cumulation’ 근거조항을 

규정한 후, 이집트 측의 ‘diagonal cumulation’의 근거조항을 위와 동일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40 

  터키･모로코 FTA와 터키･EC 관세동맹도 역시 터키･이집트 FTA와 동

일한 대상국들인 Bulgaria, Switzerland(including Liechtenstein), Iceland, 

Norway, Romania, Turkey, EC, Faeroe Islands, Algeria,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orocco, Syria, Tunisia, West Bank, Gaza Strip 등을 대

상으로 터키와 모로코가 수입한 재료에 대한 ‘diagonal cumulation’을 상호 

39
 일반적으로 누적평가는 지역 무역블럭 내부에서의 재료 구득을 촉진시킨다. 

GATT 제XXIV조 4항 및 5항에 의하면, 제3국에 대한 일정한 교역장벽을 높이

는 식으로 지역 무역통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A와 B라는 두나라 간의 

FTA설립으로 인한 누적평가제도로 인해 C국으로부터 A 및 B국으로의 재료교

역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C국이 입증하면 이것이 GATT 제XXIV조 4항 

및 5항을 위반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이 쉽지 

않으며, 비록 이를 입증한다고 해도 이것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이므

로 FTA의 본질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GATT 위반이 아니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더구나 제XXIV조 4항과 5항의 규율이 원산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

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4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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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41

3.2.3. 교차 누적평가제도의 이익 및 시사점

  Diagonal Cumulation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첫째, 상

호 재료의 ‘sourcing' 여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역내에서 재

료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되어, 역내의 선진국들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sourcing'을 저임금 국가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특히 

역내의 작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diagonal cumulation'을 통해 규모에 따른 

경제(economy of scale)가 가능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둘째, 역내의 투자가 촉진되게 된다. 역내 국가들로의 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된 재료가 국내 생산 재료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재료

를 국내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hub and spoke'체

제에서 ‘spoke’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이 ‘diagonal cumulation'의 대상지

역으로 포함되게 되면, 이들 ‘spoke’ 국가들 간의 교역 및 ‘sourcing’이 촉

진되고 상호 투자가 증대하게 된다. 이는 전통적인 ‘hub & spoke'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지역에서는 초기

단계의 ‘hub’에 모여 있던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통해 ‘spoke’로 점차 진출

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이 spoke 지역에서 느끼는 불리함을 본국으로 호소

하게 되어 ‘diagonal cumulation’ 제도 채택의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EU는 점점 복잡해지는 ‘hub & spoke’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diagonal cumulation'을 강력히 추

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차 누적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간의 통일이 필요하

다. 지역 무역협정 간의 복잡다기한 원산지 규정을 하나의 모델 규정으로 통

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교역에의 장애요인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물론 

각 RTA는 그 나름대로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품목별 민감도나 

41 터키･모로코 FTA 제3, 4조, 터키･EC 관세동맹 제3,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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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실제로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사실이다. 즉, 복잡한 기술

적 문제가 결부되어 있고 각 품목별 이해관계가 집약되어 탄생한 개개의 원

산지 규정을 새로 통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당장 터키와의 FTA에 ‘diagonal cumulation’ 조항을 도입하는 것

은 무리이다. 터키 입장에서는 상호 원산지 규정이 조화된 국가군이 존재

하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군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렇

다고 우리가 터키측이 제시하는 자국의 통합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수용한 

후, Pan-Euro-Med Diagonal Cumulation Zone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

다. 더구나 농산물 부문 교역의 경우에는 터키 입장에서는 주변 여러 국가

들로부터 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후 우리나라에 수출하면서 특혜 원산지 

혜택을 요구할 실익이 크나, 우리 농업부문이 이러한 식으로 농산물을 제

조하여 터키측에 수출할 실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diagonal cumulation’을 통해 얻는 이익이 크기에 유럽 및 지중

해지역은 여러 기술적,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규정의 통합 

작업을 성공리에 진행한 것이다. 원재료를 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해서 제품

을 제조한 후 세계 각지에 수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

한 ‘diagonal cumulation'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diagonal cumulation’을 염두에 

두고, 일정 그룹의 국가들을 묶어 원산지 규정의 조화작업을 진행한 후 상

호 교차 누적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가 앞으로 FTA를 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특혜 원산지 규정만큼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나중의 ‘diagonal cumulation’ 적용에 대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미리 원산지 규정의 조화

(harmonization)를 염두에 둠으로써 ‘diagonal cumulation’ 적용을 위한 시

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동 국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해나

가는 과정에서도 특히 유념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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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fungible goods and materials)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라 함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

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한다.42 이는 ‘상 관행상 서

로 호환 가능한(interchangeable for commercial purposes)’ 것으로서 물품

의 특성･구조･기능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예

컨대 과일, 곡물, 타이어, 볼트, 너트, 베어링, 석유, 고철 등이 이러한 물품

에 해당한다. 

  한･미 FTA에서는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

품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FIFO: First In First Out Method)43, 후입선출법(LIFO: Last In First Out 

Method)44 등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재고관리법(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즉,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각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를 물

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이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

리 인정되는 평균법(Averaging Method)45, 후입선출법(LIFO) 또는 선입선

출법(FIFO)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기해 해당상품

의 수입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재고관리법은 

당해 회계연도 동안 같은 방법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원칙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42
 한･미 FTA 제6.22조.

43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먼저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

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44

 후입선출법(LIFO)이란 나중에 구입한 재료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고, 나중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45

 해당 물품 생산 당시 보관중인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가격을 계산하

여(보관중인 재료 취득가격의 총합을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계산) 

취득가격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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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 한･EFTA FTA 및 한･아세안 FTA에도 유사하게 도입되어 

있어,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예외없이 인정되고 있다.

  한편,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즉, 

상호 대체가능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분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accounting segregation' 방식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관리방식은 이해 관계인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당국이 요청하면 특혜관

세 대우를 신청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세관 당국은 승인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수출입업자가 자율적으로 일반적으

로 승인된 재고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제도의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당

국의 승인제도의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와 터키 간

의 FTA 협상 시 이 제도를 업자 자율제도 형태로 도입하느냐 아니면 승인

제도로 도입하느냐에 대해 양측간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

련, 우리가 EFTA와 체결한 FTA에서, ‘accounting segregation’ 방식의 적

용을 세관 당국에 의한 사전승인 방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재량규정을 

두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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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

명이 적정한지 여부 및 우회수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검증

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 전에 수출국에

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증명(proof of origin)제도와 수입이 된 후에 수입당

국이 행하는 원산지 검증(verification of origin)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산지 증명에 있어서는,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는 수출국의 세관 당국

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지닌 수출자가 발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한･미 FTA는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류

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에 의한 원산지 증명제도를 도

입하고 있다.

  한･칠레 FTA와 한･EFTA FTA(스위스 치즈는 기관 발급)에서도 수출자

가 원산지 증명서류를 자율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FTA는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제도

를 구축하고 있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자율증명제의 악용 방지와 

우회수입 방지 등을 위해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

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비해,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는 수입

국 세관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 증명의 적절성을 검증하도

록 되어 있다.  

  이들 FTA에서는 이러한 원산지 검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관 당

국의 원산지 검증요구를 기피, 방해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일정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와 가장 

선진적인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방식이 도입된 한･미 FTA를 비교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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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증명, 검증 및 사전 판정제도를 분석하기로 한다.   

4.1. 원산지 증명제도

  한･미 양국에서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물품임

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자는 수입자·수

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 발급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electronic 

certification), 또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수입자 보유 정

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reasonable reliance)를 포함한 수입자의 인지

(importer's knowledge)에 기초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바탕으로 해당 물

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율을 신고하고,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예외적으로, 수입의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또는 수입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

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특혜

관세 대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율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①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②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③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④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함) ⑤동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

목분류와 품명 ⑥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증명일 ⑧포괄

증명(blanket certification)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신고하고 지불해야 할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면 되고,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

인에게 자율적으로 통보하게 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수입

당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1년 이내에 사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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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고, 사용 언어는 수입 당사

국 또는 수출 당사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수출 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세관 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에 관하여 제출한 제반 기록은 

증명이 발급된 날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터키가 체결한 FTA에 공통된 원산지 조사 및 검증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수출국의 세관 당국은 수출자의 서면신청에 의거하여 상

품의 원산지 증명서인 ‘movement certificate EUR.1’이나 ‘movement certificate 

EUR-MED’을  발행한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한 수출자는 수출국의 세관 

당국이 요청 시에는 언제라도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원산지 기준 충족

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 세관 당국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출자의 회계 

감사를 비롯하여 모든 적절한 검증조치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시 실수나 기타 사유로 발급되지 못한 경우와 

발급되었으나 수입국에서 기술적 문제로 인해 접수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

후에 발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서에 사후 발급되었음(ISSUED 

RETROSPECTIVELY)을 표시해야 한다. 증명서가 도난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사본을 재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본(DUPLICATE)임

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상품이 당사국의 세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를 이미 발급된 EUR.1이나 EUR-MED로 대체하여 해당 상품을 당사국 내

로 송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수출국의 세관 당국에 의한 ‘movement certificate'의 발행

과 더불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출자를 지정하여, 이러한 수출자들이 직

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협정상의 특혜관세 

혜택하에 상품을 자주 수출하고 있고, 수출국 당국에 대해 해당 상품의 원

산지 지위 충족과 관련하여 모든 검증을 수시로 받을 것을 보증하고 있는 

수출자에 대해 ‘인정 수출자(approved exporter)' 지위를 부여한 후, 이들이 

자가 증명서인 ‘invoice declarations’이나 ‘invoice declarations EU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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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인정 수출자들에게는 일정한 통관승인 번

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가 ‘invoice declarations’이나 ‘invoice declarations 

EUR-MED’에 표시되게 된다. 세관 당국은 인정 수출자들이 승인권을 사

용하는 현황을 감시하며, 이들이 필요한 보증을 더 이상 제공치 않거나, 부

여된 승인조건을 따르지 않거나, 승인권을 부당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

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의 제품 수입에 있어서는 인정 수출자가 아니더라

도 해당 제품 수출자가 ‘invoice declarations'을 작성할 수 있다. 

  원산지 증명서는 4개월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되어야만 그 효력을 지닌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

별한 상황이 있거나, 해당 상품이 먼저 이 기간 내에 송부된 경우에는 수

입 당국이 증명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수입 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번역

을 요구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협정상의 조건을 충족함을 선언하는 선언

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인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소량의 소포(500유로 이하)나 여행자의 개인 

화물의 일부를 이루는 물건(1200유로 이하)은 상업적 교역 목적으로 들여

온 것이 아닌 한 원산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원산지 증명관련 모든 증명서류나 제품 공급자의 선언서 등은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4.2. 원산지 검증 및 결정제도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게 서면으로 질의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타방 당사국 영역에 소

재하는 수출자나 생산자를 방문하여 검증하는 직접 검증방식을 도입하였

다. 직접 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 당국이 수입자뿐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

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검증방

식은 수출국의 세관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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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 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 당국에 조사를 의뢰

하되, 수입국 세관이 입회 또는 참관하는 방식을 말한다.46

  원산지 실사제도의 도입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입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서는 간

접 검증방식에 의한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정보요청 또는 질의 방식

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검증을 통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예비결

정(proposed determination)을 제공하고,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우 각 당사국은 수입자로 

하여금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련 정보를 그 당사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추가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이후, 당국은 원산지에 관한 최종 결

정(final determination)을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이 결정은 사실

관계는 물론 그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legal basis)를 포함해야 한다. 수출

자나 생산자가 관련 정보를 당사국에 직접 제공한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최

종판정 사본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원산지 조사결과 및 

특혜관세 인정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을 결정의 근거와 함께 이해 당사국에

게 통보함으로써 조사 및 검증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검증의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서류의 

허위 작성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

다.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당해 건에 한하여 특혜관

세대우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와 반복적인 위반행위와 관련한 물품에 관하

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동안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경

우가 있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에 대하여 필요정보를 

46 정인교 외 3인,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88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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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방문에 대한 서면통보를 접수한 후 실사 방문을 거

부한 경우, 당사국은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검증 과정을 통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반복적으로 허위로 

또는 근거 없이 신고서나 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 당해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의 미부여는 물론이고 당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

의 동일한 상품(identical goods) 수입에 대해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 특혜관세 대우 중지는 당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그러

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당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다. 이처럼 조사 및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

재조치를 갖추고 있다.

  한편,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방식은 다음과 같다. 수입

당국에 의한 원산지 관련 검증(verification)은 수입 당국이 해당 문서의 진

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이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수입국 당국은 검증을 위해 수출국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게 되는

데, 수입자로부터 제출된 문서들의 사본을 수출국에 송부하고 검증의 이유

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검증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데, 수출국 당

국은 수출자의 회계 조사나 기타 적절한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수입

국 당국이 검증을 요청한 후 10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 수입국 당국은(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

하거나 이러한 문서의 작성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적절한 벌칙을 적용받

는다. 

4.3. 원산지 등 사전 판정(advance rulings)제도

  한·미 FTA는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 분류, 원산지, 관세 평가기

준, 쿼터 적용여부 등에 관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서면 요청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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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있는 수입자나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국 영역으로 상품이 수입되기 전

에 당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 심사결정서를 발급하도

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청인은 상품의 견본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요청하

는 모든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심사서는 요청을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사전 심사결정의 효력은 사전 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에 변

동이 없는 한, 사전 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결정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발생한다.

  사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적 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요청할 수 있고 판정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토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자가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실이나 상황을 누락시킨 경우, 

또는 사전 판정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적절한 민사, 형사,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판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원산지 사전판정제도는 미리 원산지 관련 결정을 받을 수 있어 

무역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다.  

4.4. 평가 및 협상 방안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에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수

출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아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원산

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인 기관증명제(Authorized Certification)와 수출

업자 또는 생산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

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인 자율증명제

(Self-certification)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실업자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 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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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는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인 절충식이 있다.

  위에서 비교 분석한 바와같이 터키가 체결한 FTA는 기관 발급과 인정  

수출자 발급을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절충형이라 볼 수 있

다. 이에 비해 한･미 FTA에서는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

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자 자율발급 체제는 EFTA와의 FTA에서도 도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자율 발급하는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EU FTA에서는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와 매우 유사한 ‘인정 

수출자(approved exporter)’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즉 한･EU FTA에 따르

면,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모든 수출자(any exporter who 

exports under this Agreement)’를 인정 수출자로 지정해서 이러한 수출자

들이 직접 원산지 증명서(invoice declarations)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자들은 수출국 당국에 대해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충

족과 관련하여 모든 검증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 인정 

수출자들에게는 일정한 통관 승인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가 ‘invoice 

declarations’이나 ‘invoice declarations EUR-MED’에 표시되게 된다. 

  세관 당국은 인정 수출자들이 승인권을 사용하는 현황을 감시하며, 이들

이 필요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부여된 승인조건을 따르지 않

거나, 승인권을 부당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6000유로 이하의 제품 수입에 있어서는 인정 수출자가 아니더라

도 해당 제품 수출자가 ‘invoice declarations'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인정 수출자 제도와 거의 동

일하다. 다만 주목할 점은 인정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해당 상품을 빈번하

게 수출하고 있는자'가 아니라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모든 수출자'로 완

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출국 당국에 의한 ‘movement certificate'과 

같은 기관 발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도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는 기본적으로 자율증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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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한･EU FTA에서는 이러한 ‘invoice declarations’의 

유효기간이 4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연장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내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만 그 효력을 지닌다. 이 기간

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해당 상품이 먼저 

이 기간 내에 송부된 경우에는 수입 당국이 증명서를 인정할 수도 있다. 

수입당국은 원산지 증명서의 번역을 요구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협정상

의 조건을 충족함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인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소량의 소포(500유로 이하)나 여행자의 개인 

화물의 일부를 이루는 물건(1200유로 이하)은 상업적 교역 목적으로 들여

온 것이 아닌 한, 원산지 증명을 요하지 않는 점도 터키가 체결한 FTA에

서와 같다. 다만, 한국으로 수입되어 온 소포나 여행자 화물의 경우에는 한

국 화폐를 기준으로 소포와 여행자 화물 모두 동일한 기준인 미화 1000불

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원산지 검증제도와 관련,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원산지 검증방

식은 한･EU FTA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즉 수입당국에 의한 원산

지 관련 검증(verification)은 수입 당국이 해당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합리

적인 의심(reasonable doubt)이 있으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고, 수입국 당

국은 검증을 위해 수출국 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게 된다. 수입자로부터 제

출된 문서들의 사본을 수출국에 송부하고 검증의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실제 검증은 수출국 당국에 의해 수행되는데 수출국 당국은 수출자의 회계 

조사나 기타 적절한 검증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수입국 당국이 검증을 요청한 후 10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 수입국 당국은(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특혜관세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 점도 같다.

  물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러한 문서의 작성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적절한 벌칙을 적용

받는다는 규정도 동일하다.

  이처럼,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인정 수출자 제도에 의한 원산지 증

명 및 수입국 요청에 의한 수출국 당국의 원산지 검증제도는 이미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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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협상을 통해 수용한 내용과 흡사하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촉진한다

는 자유무역협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발급절차가 신속 편리하며 비용절

감 효과면에 있어서 자율증명제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자율증명방식에 

의할 경우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기관증명방식에 비하여 높으므로,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원산지 입증 책임, 현지 검증제도, 허위증명 처벌제도의 도입

이 필요하다.47 그러므로,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 인정 수출자 제도 및 그

에 따른 원산지 증명 및 검증제도 제안을 양측이 수용하는데 커다란 문제

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늘릴 것인가, 원산지 

증명을 요하지 않는 물건의 가치 기준을 500유로～1200유로 기준과 다르

게 규정할 것인가, 한･미 FTA에서 도입된 바와 같은 수입 당국에 의한 현

지 실사제도 및 사전 판정제도 등을 추가로 도입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47
 정인교 외 3인,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85～87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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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생조치 및 내국세 조치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기초 농산물, 가공농산물 및 수산물(basic 

agricultural, process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에 대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적용함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거나 

국제 교역에 있어 위장된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GATT와 관련 WTO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합치되도록 적용할 의무도 

수락하였다.

  또한, 내국세 부과(internal taxation)에 있어서도 GATT 제III조상의 내국

민 대우 의무를 준수하고, 수출자에게 원래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

를 환급해줌으로써 수출자에게 이익을 부여하지 말 것을 규정함으로써, 내

국세가 부당한 교역장벽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농수산물 교역에 대해 ‘수의학적(veterinary) 조

치나 식물 건강 및 공중보건에 관한 규제조치를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방식

으로 적용하지 말 것'과 ‘교역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조치(any new measures that have effect of unduly obstructing trade)'를 도

입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GATT와 관련 WTO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합치되도록 SPS 조치를 취할 의무도 수락하였다.

  또한, 국내 재정조치나 관행에 있어 한 당사국의 제품과 다른 당사국이 

원산지인 ‘like produces’ 간에 직간접적인 차별을 수립하지 말 것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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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수출품에 대해 원래 부과된 직간접 세금의 액수보다 많은 양을 

환급해주지 말 것도 의무화하고 있다.

  터키･EU 관세동맹에서는 내국세 부과와 관련, 당사국이 가입한 협약상

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부담하는 재정적 이익을 다른 당사국에 동일하게 

부여할 것을 요하지 않고, 조세 회피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도 자율

적으로 채택하게 하여 조세 행정의 재량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조치에 있어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당사국 제

품에 비해 다른 제품에 간접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식으로 내국세 제도를 

운영하지 말 것과 관세 환급을 과도하게 해주지 말 것을 규정하여 조세 주

권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의 위생 및 내국세 관련 규정을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위생관련 규제와 관련,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에서는 

WTO SPS 협정상의 필요성 원칙과 과학적 근거의 원칙을 확인하고 구체

적 규율은 SPS 협정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미 FTA와 한･인도 FTA도 마찬가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SPS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관련분쟁을 FTA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위원회의 협의절차에서만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한･EU FTA에서도 SPS 협정상의 원칙을 확인하고 SPS 위원회를 통한 

협의채널을 구축한 후, 관련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발전과 동물

복지(animal welfare)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SPS 협정상 여러 원칙들(필요성, 과학적 근거, 국제

기준 준수와 조화, 동등성 인정, 위험평가, 투명성 원칙 등)에 기초한 조항

들을 일일이 마련하여 규정한 후 SPS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사항을 논

의하고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내국세 관련,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는 내국민 대우에 반하지 

않는 한 조세주권을 선언하여 조세관련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FTA에 우선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터키와의 FTA 협상에 있어, 위생 분야는 우리 관련 정부당국의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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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WTO SPS 협정의 원칙을 확

인하는 선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다만 터키측이 SPS 분야에 대한 협정 규율을 강화하여 수입당국의 재량

을 축소할 것을 고집하는 경우, 한･EU FTA에서와 같이 향후 관련 국제기

준의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규정하고 SPS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협의

를 진행해나갈 것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SPS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로 이행하지 말

고, SPS 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타협해야 할 

것이다. 

2. 국영무역 및 정부조달 

2.1. 국영무역

  터키･이집트 FTA 및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상업적 성격의 국영무역

을 FTA 발효 후 5년(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발효된 연도 말)이 경과할 

때까지 상품 구매와 마케팅 관련 조건에 있어 당사국 국민 간에 차별이 존

재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의무이행을 합동위원회가 감독한다.48

48
 터키･이집트 FTA 제25조(‘Article 25 State Monopolies - 1.  The Parties shall 

progressively adjust any state monopoly of a commercial character so as to en-

sure that by the end of the fifth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no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goods are 

procured and marketed will exist between nationals of the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informed about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objective.‘). 터키･모로코 FTA 제21조(‘Article 21 State Monopolies - 1. The 

Parties shall progressively adjust any state monopoly of a commercial character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102

  터키･EU 관세동맹은 국영무역에 있어서 당사국 국민이 차별당하지 않

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문제와 관련, 협정발효 후 가급적 빨리 

협력이사회가 상호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 협상의 개시일을 정하

고, 협력이사회가 이 분야의 진전사항을 매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정부조달 

  또한 정부조달 문제와 관련,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공공조달 시장의 

점진적 자유화를 목적으로 합동위원회가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개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공공계약시장을 비차별과 상호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임을 천명하고, 협정 발효와 동시에 

당사국들은 서로 상대방의 회사들에게 제3국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모델리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구체적 

범위, 기한 및 규칙을 WTO 협정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2.3. 시사점

  이렇게 국영무역에서의 비차별 원칙과 정부조달에서의 점진적 상호 개

방 원칙을 한･터키 FTA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한･

so as to ensure that by the end of the year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no discrimina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under which goods are 

procured and marketed will exist between nationals of the Partie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informed about the measures adopted to implement this 

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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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에서 GATT 제XVII조상의 국영무역에 관한 조항을 재확인하고, 

상호 요청에 의해 개별적인 국영무역기업의 운영형태 및 교역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에서도 국영무역의 비차별적 운영을 의무화한 바가 있다.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점진적 상호개방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터키와의 상호성에 의해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양국 기

업들의 정부구매에의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가 체결한 FTA 정부조달 부문의 규정유형은 GPA 규정을 준용한 유형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과, 원칙적으로 GPA 규정을 준용하면

서도 추가적 의무를 설정한 유형(한･미 FTA, 한･EU FTA)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FTA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 의무가 규정되어 정부조달 

시장에서의 투명성 증대와 상호 접근을 촉진하고 있다. 

①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진입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정부조달의 적용범위

를 조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달에 있어, 양국 상품 및 서비

스 양허 하한선을 미국에 대해서는 10만 달러,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원화 1억 원으로 낮추었다.

② 적용대상 정부구매에 ‘구매, 리스, 매입 선택권을 갖거나 갖지 아니하는 

임차 또는 임차 후 구매'는 물론이고 ‘건설･운영･이전방식 계약

(build-operate-transfer contracts)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public works 

concession contracts)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적 수단(any contractual 

means)'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련 민간투자

사업에도 FTA 정부조달 규율내용들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③ 정부조달 시장에의 참여조건과 관련하여 양국 공급자들의 시장진입 요

건을 비교적 유연성 있게 규정하고 있다. 즉, 조달의 참가조건을 공급

자가 관련 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자격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해야 하고, 참가조건 충족 여

부를 평가함에 있어,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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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당사국 영역 밖에서의 그 공급자의 영업활동

도 기초로 하여 공급자의 자격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사국의 조달계약을 종전에 낙찰 받은 경력이나 당사국 내에서 사전 

작업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공

급자의 참가조건에 대한 평가는 조달기관이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서 

미리 특정하였던 조건에만 기초해야 한다.

④ 정부조달의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과 관련하여, WTO 정부조

달협정 제VI조의 원칙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당사국은 ‘천연자원의 

보전을 증진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는 상품이 생산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 내에서 공급자에게 작업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와 최저임금, 근로시간 및 직업상 안전 및 보건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기술규격을 입안·채택하거나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⑤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민간 경쟁시장에 편입된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국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통제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상실했다는 증

거를 통보하여 적용범위의 수정 및 정정을 상대국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정부조달작업반을 설치하여 정보기술에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

안을 협의하고, 정부조달에 관한 기회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가적 규율들은 터키와의 FTA 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시하

여 상호 정부조달에 의한 혜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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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쟁 및 보조금

3.1. 터키･이집트, 터키･모로코 FTA 규정내용

  터키･이집트 FTA 및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당

사국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협정의 적절한 기능 수행과 불

합치(incompatible)함을 규정하고 있다. 

① 경쟁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목적이나 효과를 지니는 ‘업체･기

관(undertakings)'들 간의 모든 합의, 업체･기관의 협회(associations)의 결

정이나 업체･기관 간의 통일된 관행(concerted practices)

② 당사국 영역의 전부나 일부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체･기관에 의한 독

점적 지위의 남용

③ 특정한 상품의 생산이나 특정 업체･기관을 우대함으로써 경쟁을 왜곡

하거나 경쟁의 왜곡을 위협하는 성격의 공공 보조행위(public aid)

  합동위원회는 협정이 발효된 후 5년 이내에 위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

요한 세부규칙을 제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위 ③

의 이행과 관련하여 GATT,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협정상의 보조금에 

관한 규율이 적용된다.

  또한 당사국은 공공보조 분야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당

사국에게 연간 보조액의 총액을 통보하고,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보

조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특정 보조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

정한 보조관행이 위 규정들에 반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합동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WTO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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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터키･EU 관세동맹 규정내용

  이러한 원칙들은 터키･EC 관세동맹에서도 유사하게 도입되어 있다. 다만, 

터키･EC 관세동맹은 이러한 원칙들의 구체적 예를 명시하여 규율하고 있다. 

즉 경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업체･기관(undertakings)'들 간

의 모든 합의, 업체･기관의 협회(associations)의 결정이나 업체･기관 간의 

통일된 관행(concerted practices)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들을 아

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구매･판매비용이나 여타 교역조건을 직･간접적으로 조정

② 생산, 시장, 기술개발 및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  

③ 공급시장이나 공급원을 공유

④ 타당 교역 당사자와의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이한 조건을 적용

⑤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당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대의무를 수락토록 강

제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서 무효이다. 다만 상품의 생산이나 유통을 

개선하거나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증진하면서 소비자에게 이익의 공정한 몫

을 배분하는 행위들은, 업체나 기관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제한을 가하

는 것이며, 당해 상품부문의 상당부문에 대해 경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또한, 터키･EC 관세동맹은 EC나 터키 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

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불공정한 구매･판매가격이나 

여타 불공정한 교역조건을 부과하는 것,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며 생산, 

시장 및 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 여타 교역 당사자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상이한 조건을 부과하여 비교 열위에 놓이게 하는 것, 계약체결 조

건으로 당해 계약과 관련이 없는 부대의무를 수락토록 강제하는 것 등이 

있다.

  정부 보조에 대해서도, 터키･EU 관세동맹은 특정한 상품의 생산이나 특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107

정 업체･기관을 우대함으로써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쟁의 왜곡을 위협하는 

성격의 공공 보조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보조행위는 그 정당

성을 인정하고 있다. 

① 제품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보조로, 개개의 소비

자에게 제공된 사회적 성격(social character)의 보조

②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발생한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보조

③ 독일 분단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분단에 영향

을 받은 특정한 동독지역 경제를 대상으로 부여된 보조  

④ 터키 저개발지역의 경제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협정발효 후 5년간 지

급되는 보조(이러한 보조로 인해 공통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도로 

EC와 터키 간의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음을 조건

으로)

  이와 아울러 아래와 같은 성격의 보조는 당사국이 재량적으로 그 정당

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생활수준이 특별히 낮거나 심각한 저개발 상태에 있는 지역의 경제발전

을 증진하기 위해 수여되는 보조

② 유럽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한 중요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거

나 당사국 경제의 심각한 혼란(serious disturbance)을 치유하기 위한 

보조

③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 수여되는 관세동맹의 달성에 따른 구조적 조정

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④ 특정한 경제지역이나 특정 경제활동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보조(이러

한 보조로 인해 공통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정도로 EC와 터키 간의 교

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⑤ 문화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조(이러한 보조로 인해 공통의 이해관

계에 반하는 정도로 EC와 터키 간의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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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의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여타 보조

3.3. 시사점 

  경쟁 관련, 한･EU FTA에서는 상품, 서비스 및 설립에 있어서의 교역자

유화의 이익이 반경쟁 영업행위나 반경쟁 거래행위에 의해 저해되지 않도

록 제한적 약속, 공통 관행,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경쟁법을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업 간의 협약, 협회의 결정 

및 공통 관행에 의해 당사국 영역 내에서 경쟁을 방지, 제한 또는 왜곡하

는 행위, 자국 영역 내에서의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 효과적 경쟁을 저

해하는 기업 집중(concentrations) 등을 규제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국의 경쟁법은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절차

적 공정성과 당사자의 방어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공공기업과 독점권을 부여받은 기업에 대한 경쟁원칙과 경

쟁법 적용이 이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해 반경쟁행

위 금지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기업들이 경쟁법

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서도 안 된다.

  한･미 FTA에서는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를 도

입했으며, 청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

한 반론권, 증인 등에 대한 교차 신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쟁법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상호협력, 고지, 협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당국

간 협력과 투명성 관련, 경쟁법 집행의 예외사유 공개, 관련 사실 및 법적 

분석에 근거한 최종 결정문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정부지정 독점 

및 공기업 관련 경쟁보장 의무와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규

정했다.

  이처럼 경쟁분야에서 이미 우리는 FTA를 통해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규제의무 및 경쟁법 집행에서의 각종 절차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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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였다. 또한 선진적인 경쟁법 체계를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그러므

로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경쟁 관련 조항들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우

리측이 맺은 FTA에서의 절차적 보장 조항들도 상호협상의 의제에 올려 

선진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조금 관련, 터키가 체결한 FTA상의 보조금에 대한 규율은 한･터

키 FTA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특히 터키･EU 관세동맹상의 정당

성이 보장되는 보조금과 당사국 재량에 의해 정당화되는 보조금 유형은 기

존 WTO 보조금협정상의 그것과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데 많은 실무적 문

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용해서는 안된다. 한･EU FTA에서도 기업

의 채무나 부채의 조정과정과 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 대한 금

지보조금의 특칙을 규정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특별 규율을 시도하고 있기

는 하나, 이러한 규율을 농수산물 분야에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가 맺

은 여타 FTA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WTO 보조금협정과 달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한･터키 FTA에서 보조금에 대한 특칙은 두지 않도

록 협상해야 할 것이다.

4. 일반적 예외

4.1. 터키가 맺은 FTA의 규정내용

  터키･이집트 FTA에서는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수입품이나 수출

품에 대해 공중도덕, 공공정책이나 안보,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보(national treasures)의 

보호, 그리고 지적･산업적 및 상업적 재산보호의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교역금지조치나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자의적 차별이나 당사국 간의 교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110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한･터키 FTA상에서 도입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도 이러

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미 FTA에서와 같이  GATT 제

XX조 (b)호의 예외가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환경조치(environmental measures)’임과 (g)호의 예외는 ‘생물은 물론 

무생물(living and non-living)’ 자원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4.2. 시사점

  한･EU FTA에서는 GATT 제XX조의 일반적 예외 조항을 재확인하고 있

으며, 당사국이 일반적 예외를 원용하며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

련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난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이고 심각한 상황

에서는 당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precautionary 

measures)'를 취하고 다른 당사국에 즉각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즉, 한･EU 

FTA에서는 일반적 예외 원용과 관련, 사전적인 절차적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보 및 사전협의 요건은 경우에 따라 행정당국에 상

당한 부담을 지울 수도 있는 것으로 EU측이 제시한 문안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터키와의 관계에서 농산물 수입의 부담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인

간 및 동식물 보호관련 조치를 재량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크므로, 한･

EU FTA에서와 같은 사전 절차조항은 한･터키 FTA에서 도입할 필요는 없

다고 판단된다.   



비관세장벽 및 일반적 예외 111

5. 비관세장벽에 관한 포괄 규제조항

5.1. 비관세장벽 포괄 규제조항의 입법례

  우리가 맺은 FTA에는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포괄적 규제조항을 둔 경

우도 있다. 우선 한･ASEAN FTA는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의 투

명성(transparency)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저해

(obstacles)를 가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 발효이

후에 양 당사국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제거를 위해 그 실태를 

파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장벽의 제거를 위한 이행기간은 양 당사

국이 합의하여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인도 FTA는 비관세장벽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양국 간 상품의 수출입에 대해 ‘WTO 협정과 이 FTA 협정상 규정에 

따른 조치 이외에 모든 종류의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들을 취하거

나 유지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당사국 교

역에 불필요한 저해요소를 창출하도록 채택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도록 보

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더욱 강력한 접근방식이 채택되었다. 양측 교역에 있

어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분야를 특정하여 부속서 형태로 첨부하

고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비관세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국제표준과 

조화시켜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분야로는 전자제품(electronics), 자동

차 및 자동차 부품(motor vehicles and parts), 의약품 및 의료장비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그리고 화학제품(chemicals)이 명시

되었다. 비록 농산물 교역분야는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정 발효 3년 경

과 후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분야별 조치의 목록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 명시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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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사점

  비관세장벽 문제는 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 분야에서 상대국

내의 수입 및 유통관행이나 장벽을 개선해 나갈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터키 FTA 농산물 분야 협상의 주요 의제로 상정할 필

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 차원의 대터키 공산품 수출증진 전략과 관련, 이러한 포

괄적 비관세장벽 개선 조항이 한･터키 FTA의 의제로 상정되는 경우, 가급

적 한･ASEAN FTA에서와 같은 원칙조항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협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한･EU FTA에서와 같은 특정 분야를 대상 분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우, 우리 국내의 농산물 수입관련 비관세장벽의 존재 및 형

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놓을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전조사는 향후 전개될 한･EU FTA상의 분야별 비관세장벽 

목록 확대 협상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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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의 관련 규정

  터키･모로코 FTA에서는 지재권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 보호

를 부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상대국 국민에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WTO TRIPS 협정에 따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 당사

국의 요청에 따라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왜곡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재

권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터키･이집트 FTA도 이러한 지재권 보호원칙을 규정하고, 지재권 조항의 

집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교역 관련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면 상호 만

족할 만한 해결을 구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터키･EU 관세동맹에서는 지재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양측의 지재권 보호수준을 수렴시키는 것이 협정

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8 부속서에도 터키가 각

종 지재권 협약에 가입하고 지재권의 효과적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관세동맹 발효 이전에 터키측이 지리적 표시관련 EC의 입법과 

동일한 입법을 완비할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터키가 체결한 FTA에서는 지재권 보호와 협의에 관한 일반 원

칙을 선언함에 그치고, 농업관련 지재권인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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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 표시 관련 시사점

  우리가 체결한 FTA 중에서는 한･칠레 FTA와 한･EU FTA에서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EFTA FTA에서는 ‘서비스

(services)에 대한 표시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의 오인을 불

러 일으키거나 부정경쟁(각 당사국이 각자 정의할 수 있음)을 구성하지 않

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입법수단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후 지리적 표시 상세보호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

였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가장 상세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한･EU FTA 규

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우선, 지리적 표시 등록 요건을 상술하여 등록부, 검증절차, 특정성, 생

산 통제규정, 이용 가능성, 이의절차 등을 명시하였다.

② 특히 우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EU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한 이사회 규정’ 및 ‘포도주 시장의 공

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 규정’상의 관리체계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양측이 부속서에 농산물/식품과 포도주/증류주

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나열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③ 지리적 표시 작업반(Working Group on Geographical Indications)을 구

성하여 목록을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④ 보호의 범위와 관련, TRIPs협정은 ‘공중의 오인(mislead the public)’과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포도주와 증

류주(wines and spirits)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

어 사용되거나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

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에서는 이

렇게 포도주/증류주의 경우에만 인정되던 추가적인 보호범위를 지리적 

표시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보호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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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EU FTA
한국 63 0 1(진도홍주) 64

EU 60 80 22 162

한･칠레 FTA
한국 3 3

칠레 21 2 23

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출원일 이후에 상표등록 출

원이 제출되는 경우 이러한 상표등록은 거절하거나 무효화할 것을 규

정하였다.

⑤ 한･EU FTA 타결로 `샴페인', `코냑' 등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

게 되며 명품 모조품 단속과 처벌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관련 산

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의 규제행정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

로 보인다.     

표 5-1.  한･EU FTA, 한･칠레 FTA - GI 보호 대상품목

  한･터키 FTA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이슈가 주요 협상이슈로 부각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이 모두 지리적 표시분야의 주요 수출국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EU와의 지재권 분야 입법을 수렴하고, 보호수준을 맞추고 있는 터

키가 FTA 규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보호수준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한･EU FTA에서 우리가 합의한 추가적 규율 범위 내에서 적절한 타

협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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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Code or Chapter Description of goods
-1 Live animals
-2 Meat and edible meat offal
-3 Fish and crustaceans, molluscs and other aquatic invertebrates
-0401 Milk and cream, not concentrated n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2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3 10 11 to 0403 10 39 Yoghurt, not flavoured n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0403 90 11 to 0403 90 69 Other, not flavoured nor containing added 
fruit, nuts or cocoa
-0404 Whey, whether or not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products consisting of natural milk constituents,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ex 0405 Butter and other fats and oils derived from milk; dairy 
spreads, excluding CN Code 0405 20 10 and 0405 20 30
-0406 Cheese and curd
-0407 Birds' eggs, in shell, fresh, preserved or cooked
-0408 Birds' eggs, not in shell, and egg yolks, fresh, dried, cooked by 
steaming or by boiling in water, moulded, frozen or otherwise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9 Natural honey
-0410 Edible products of animal origin,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0504 Guts, bladders and stomachs of animals (other than fish), whole 
and pieces thereof, fresh, chilled, frozen, salted, in brine, dried or 
smoked
-ex 0511 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dead 
animals of Chapter 1 or 3, unfit for human consumption, excluding fish 
waste of CN code 0511 91 10 6 Live trees and other plants; bulbs, 
roots and the like; cut flowers and ornamental foliage
-0701 Potatoes, fresh or chilled
-0702 Tomatoes, fresh or chilled
-0703 Onions, shallots, garlic, leeks and other alliaceous vegetables, 
fresh or chilled
-0704 Cabbages, cauliflowers, kohlrabi, kale and similar edible brassicas, 
fresh or chilled
-0705 Lettuce (Lactuca sativa) and chicory (Cichorium spp.) fresh or 

부표 1.  터키･EU 관세동맹 체제하에서의 농산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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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led
-0706 Carrots, turnips,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and 
similar edible roots, fresh or chilled
-0707 Cucumbers and gherkins, fresh or chilled
-0708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or unshelled, fresh or chilled
-0709 Other vegetables, fresh or chilled
-ex 0710 Vegetables (uncooked or cooked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frozen, excluding sweet corn of CN code 0710 40 00
-ex 0711 Vegetables provisionally preserved (for example, by sulphur 
dioxide gas, in brine, in sulphur water or in other preservative 
solutions), but unsuitable in that state for immediate consumption, 
excluding sweet corn of CN code 0711 90 30
-0712 Dried vegetables, whole, cut, sliced, broken or in powder, but not 
further prepared
-0713 Dried leguminous vegetables, shelled, whether or not skinned or 
split
-0714 Manioc, arrowroot, salep, Jerusalem artichokes, sweet potatoes and 
similar roots and tubers with high starch or inulin content, fresh, 
chilled, frozen or dried, whether or not sliced or in the form of pellets; 
sago pith 8 Edible fruit and nuts; peel of citrus fruits or melons
-ex 9 Coffee, tea and spices, excluding maté of CN code 0903 00 00
-10 Cereals
-11 Products of the milling industry; malt; starches; inulin; wheat gluten
-12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ex 1302 20 Pectic substances and pectinates
-1501 Pig fat (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15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1503 Lard stearin, lard oil, oleostearin, oleo-oil and tallow oil, not 
emulsified or mixed or otherwise prepared
-1504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7 Soya-bean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8 Ground-nut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09 Olive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0 Other oils and their fractions, obtained solely from olive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including blends of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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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s or fractions with oils or fractions of heading 1509
-1511 Palm oil and its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2 Sunflower-seed, safflower or cotton-see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3 Coconut (copra), palm kernel or babassu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1514 Rape, colza or mustard oil and fractions thereof,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ex 1515 Other fixed vegetable fats and oils (excluding jojoba oil and 
its fractions of CN code ex 1515 90 15)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ex 1516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inter-esterified, re-esterified or elaidinised,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further prepared, excluding hydrogenated castor oil, so called 
‘‘opalwax'‘ of CN code 1516 20 10
-1517 10 90 Margarine, excluding liquid margarine, containing not more 
than 10% by weight of milk fats
-1517 90 91 Fixed vegetable oils, fluid, mixed
-1517 90 99 Other
-1518 00 31 to 1518 00 39 Fixed vegetable oils, fluid, mixed, for 
technical or industrial uses other than the manufacture of foodstuffs for 
human consumption
-ex 1522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or 
animal or vegetable waxes, excluding degras of CN code 1522 00 10 16 
Preparations of meat, of fish or of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701 Cane or beet sugar and chemically pure sucrose, in solid form
-ex 1702 Other sugars, including chemically pure lactose, maltose, 
glucose and fructose, in solid form; sugar syrups not containing added 
flavouring or colouring matter; artificial honey, whether or not mixed 
with natural honey; caramel, excluding chemically pure fructose of CN 
code 1702 50 00 and chemically pure maltose of CN code 1702 90 10
-1703 Molasses resulting from the extraction or refining of sugar
-1801 Cocoa beans, whole or broken, raw or roasted
-1802 Cocoa shells, husks, skins and other cocoa waste
-1902 20 10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containing more than 20% by weight of fish, crustaceans, molluscs or 
other aquatic invertebrates
-1902 20 30 Stuffed pasta, whether or not cooked or otherwise prepared, 
containing more than 20% by weight of sausages and the like, of meat 
and meat offal of any kind, including fats of any kind or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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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getables,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1 10 00 Cucumbers and gherkins
-2001 90 10 Mango chutney
-2001 90 20 Fruit of the genus Capsicum other than sweet peppers or 
pimentos
-2001 90 50 Mushrooms
-2001 90 65 Olives
-2001 90 70 Sweet peppers
-2001 90 75 Salad beetroot (Beta vulgaris var. conditiva)
-2001 90 85 Red cabbages
-2001 90 91 Tropical fruit and tropical nuts
-2001 90 93 Onions
-2001 90 96 Other
-2002 Tomato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2003 Mushrooms and truff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ex 2004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excluding potatoes in the form of flour, meal or flakes of CN code 2004 
10 91 and sweet corn of CN code 2004 90 10
-ex 2005 Other vegetabl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not frozen, other than products of heading 2006, 
excluding potatoes in the form of flour, meal or flakes of CN code 2005 
20 10 and sweet corn of CN code 2005 80 00
-2006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 (drained, glacé or crystallised)
-2007 Jams, fruit jellies, marmalades, fruit or nut purée and fruit or nut 
pastes, obtained by cooking,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ex 2008 Fruit, nuts and other edible parts of plants,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spirit,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excluding peanut butter of CN code 2008 11 10, palm hearts of CN 
code 2008 91 00, maize (corn) of CN code 2008 99 85, yams, sweet 
potatoes and similar edible parts of plants containing 5% or more by 
weight of starch of CN code 2008 99 91
-2009 Fruit juices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2106 90 30 to 2106 90 59 Flavoured or coloured sugar syr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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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Wine of fresh grapes, including fortified wines; grape must other 
than that of heading 2009
-2206 Other fermented beverages (for example, cider, perry, mead);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mixtures of fermented and 
non-alcoholic beverag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ex 2207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vol or higher obtained from agricultural products of this list; 
ethyl alcohol, denatured, of any strength, obtained from agricultural 
products of this list
-ex 2208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vol obtained from agricultural products of this list
-2209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23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2401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3502 Albumins (including concentrates of two or more whey proteins, 
containing by weight more than 80 % whey proteins, calculated on the 
dry matter), albuminates and other albumin derivatives
-4501 Natural cork, raw or simply prepared; waste cork; crushed, 
granulated or ground cork
-5301 Flax,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flax tow and waste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5302 True hemp (Cannabis sativa L.), raw or processed but not spun; 
tow and waste of true hemp (including yarn waste and garnett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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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ex
Chapter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except 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1501
Pig fat (including lard) and 
poultry fat, other than that of   
heading 0209 or 1503:

 

 - Fats from bones or waste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ose of heading 0203, 
0206 or 0207 or bones of heading 0506 

 - Other

Manufacture from meat or edible offal 
of swine of heading 0203 or 0206 or of 
meat and edible offal of poultry of 
heading 0207 

1502
Fats of bovine animals, sheep or 
goat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1503

 
 

 - Fats from bones or waste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ose of heading 0201, 
0202, 0204 or 0206 or bones of heading 
0506 

 - Other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2 used are wholly obtained 

1504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of fish or marine mammal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 Solid fraction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including other materials of 
heading 1504 

 - Other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s 2 and 3 used are wholly 
obtained 

ex 1505 Refined lanolin
Manufacture from crude wool grease 
of heading 1505 

부표 2.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15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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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Other animal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chemically 
modified:

 
 

 - Solid fraction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including other materials of 
heading 1506 

 - Other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2 used are wholly obtained 

1507 to 1515 Vegetable oils and their fractions:
 
 

 

- Soya, ground nut, palm, copra, 
palm kernel, babassu, tung and 
oiticica oil, myrtle wax and 
Japan wax, fractions of jojoba 
oil and oils for technical or 
industrial uses other than the 
manufacture of foodstuffs for 
human consumption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Solid fractions, except for that 
of jojoba oil

Manufacture from other materials of 
headings 1507 to 1515 

 - Other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vegetabl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1516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fractions, partly or 
wholly hydrogenated, inter- 
esterified, re-esterified or 
elaidinised, whether or not refined, 
but not further prepared

Manufacture in which:
-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2 used 
are wholly obtained, and

- all the vegetabl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However, materials 
of headings 1507, 1508, 1511 and 
1513 may be used 

1517

Margarine; edible mixtures or 
preparations of animal or 
vegetable fats or oils or of 
fractions of different fats or oils 
of this Chapter, other   than 
edible fats or oils or their 
fractions of heading 1516 

Manufacture in which:
- all the materials of Chapters 2 and 
4 used are wholly obtained, and

- all the vegetable materials used are 
wholly obtained. However, materials 
of headings 1507, 1508, 1511 and 
1513 may be used 

자료: 터키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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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20류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ex Chapter 
20

Preparations of vegetables, fruit, nuts or other 
parts of plants;   except for:

Manufacture in which all the fruit, nuts or 
vegetables used are wholly obtained

ex 2001 Yams, sweet potatoes and similar edible 
parts of plants containing 5 % or more 
by weight of starch, prepared or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ex 2004 
and ex 2005

Potatoes in the form of flour, meal or 
flakes, prepared or preserved otherwise 
than by vinegar or acetic acid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2006 Vegetables, fruit, nuts, fruit-peel and other 
parts of plants, preserved by sugar 
(drained, glacé or crystallized)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2007 Jams, fruit jellies, marmalades, fruit or 
nut purée and fruit or nut   pastes, 
obtained by cooking,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ex 2008 - Nuts,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spirits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originating nuts and oil seeds of headings 
0801, 0802 and 1202 to 1207 used exceeds   
6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Peanut butter; mixtures based on 
cereals; palm hearts; maize (corn)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Other except for fruit and nuts 
cooked otherwise than by steaming 
or boiling in water, not containing 
added sugar,   frozen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2009 Fruit juices (including grape must) and 
vegetable juices, unfermented and not 
containing added spirit, whether or not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자료: 터키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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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21류

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ex Chapter 
21

Miscellaneous edible 
preparations; except 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2101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of coffee, tea or 
maté and preparations with a 
basis of these products or with 
a basis of coffee, tea or maté; 
roasted chicory and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and 
extracts, essences and 
concentrates thereof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all the chicory used is wholly 
obtained

2103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 Sauces and preparations 
therefor; mixed condiments 
and mixed seasonings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However, mustard flour or meal or 
prepared mustard may be used

 
- Mustard flour and meal and 
prepared mustard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 2104
Soups and broths and preparations 
therefor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prepared or   preserved 
vegetables of headings 2002 to 2005

2106
Foo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자료: 터키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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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heading

Description of product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on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confers originating status

ex Chapter 22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except for: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all the grapes or materials 
derived from grapes used are wholly 
obtained

2202 Waters, including mineral waters 
and aerated waters,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or flavoured, and other 
non-alcoholic beverages, not 
including fruit or vegetable 
juices of heading 2009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of Chapter 17 used does not exceed 3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and

- in which all the fruit juice used (except 
that of pineapple, lime or grapefruit) is 
originating

2207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80 % vol or higher; ethyl 
alcohol and other spirits, 
denatured, of any strength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heading 2207 or 2208, and

- in which all the grapes or materials 
derived from grapes used are wholly 
obtained or, if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are  already originating, arrack 
may be used up to a limit of 5 % by 
volume

2208 Undenatured ethyl alcohol of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80 % vol; spirits, 
liqueurs and other spirituous 
beverages

Manufacture:
-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heading 2207 or 2208, and

- in which all the grapes or materials 
derived from grapes used are wholly 
obtained or, if all the other materials 
used are  already originating, arrack 
may be used up to a limit of 5 % by 
volume

부표 5.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HS 22류

자료: 터키 FTA 협정문(WTO R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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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Cumulation in Turkey

1.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 (1),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urke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Bulgaria, Switzerland 
(including Liechtenstein),49 Iceland, Norway, Romania, Turkey or in 
the European Community,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urkey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7.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2.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1), products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urkey if such products are obtained 
there, incorporating materials originating in the Faeroe Islands or in 
any country which is a participant in the Euro-Mediterranean 
partnership, based on the Barcelona Declaration adopted at the 
Euro-Mediterranean Conference held on 27 and 28 November 1995, 
other than Turkey50, provided that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urkey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7. It 
shall not be necessary that such materials have undergone 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3. Where the working or processing carried out in Turkey does not go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7,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urkey only where the value 
added there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materials used 
originating in any one of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If this is not so, the product obtained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the country which accounts for the highest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in Turkey.

4. Products, originating in one of the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which do not undergo any working or processing 
in Turkey, retain their origin if exported into one of these countries.

5. The cumul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may only be applied 
provided that:
 (a) 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is applicable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acquisition of the originating 

부표 6.  터키가 맺은 FTA에서의 누적평가조항 문안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127

status and the country of destination;
 (b) materials and products have acquired originating status by the 
application of rules of origin identical to those given in this Protocol; 
and
 (c) notices indicating the fulfilment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to 
apply cumulation have been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s of 
Turkey and Egypt according to its own procedures.
 Turkey shall provide Egypt with details of the agreements, including 
their dates of entry into force, and their corresponding rules of origin, 
which are applied with the other countries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49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has a customs union with Switzerland, and is a 

Contracting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50

  Algeria, Egypt, Israel, Jordan, Lebanon, Morocco, Syria, Tunisia, West Bank and 

Gaza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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